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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불국사는 경주시 토함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문화재의 보고(寶庫)1)이자 우

리나라의 대표적 사찰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이며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는 토함산 석굴암과 더불어 신라 불교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찰이다.

경내에는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안양문, 극락전, 범종각, 박물관, 총지당, 미술관, 종무

소, 강원, 후원, 선원, 정혜료 등의 전각과 8세기 중엽에 축성된 2단의 대석단

이 있고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 사리탑 같

은 석조물들이 조화롭게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불국사의 창건 문헌자료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계천에 의해 1708년에 개간된佛國寺事蹟2)과 활암동은에 의해 1740

년에 작성된佛國寺古今創記이다. 두 문헌은 모두 창건기와는 너무 시차가

큰 후대의 자료들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눌지왕 때 아도화상의 초창3)과 법흥

왕의 모후인 영제부인에 의한 초창4)으로 기록하고 있다. 1966년 발견된 석가

탑 사리장엄구에서 나온｢무구정광탑중수기｣(1024)와｢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1038)에는 경덕왕 원년(742)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三國遺事5)
에 따르면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한 창건으로6) 그 연대가 각각 다르게

1) 국보 7점-제20호 불국사 다보탑,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 제22호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제
23호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제26호 금동비로자나불 좌상, 제27호 금동아미타불 좌상, 제126
호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보물 6점-제61호 사리탑, 제1523호 석조, 제1744호 대웅전, 제1745
호 가구식 석축, 제1797호 영산회상도·사천왕벽화, 제1933호 삼장보살도.(출처: 문화재청, 문화
재, 검색일: 2020.12.15.)

2)  화엄불국사事蹟에는 “慶歷 6년 병술(丙戌 1046) 2月日에 國尊 曹溪宗 圓鏡冲照 大禪師 一
然 지음 강희 47년 무자(戊子 1708) 8月日에 개간하다. 継天이 삼가 쓰고 재숙이 교정하다.”
라고 되어 있다. 中觀海眼, 조용호역, 화엄 불국사 事蹟, 국학자료원, 1997, p.166. (원문, 
pp.258~280) 

3) 佛國寺誌 外, 韓國寺志叢書11輯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3, pp.10~16.
4) 佛國寺誌 外, 위의 책, pp.43~44.
5) 1281년 편찬하고 조선전기 간행된 고려후기 승려 일연(1206~1289)의 역사서. (출처: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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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창건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가람의 규모도 오늘날의 사역(寺域) 규모로는 수용이 어려운 2천여 칸의

건물 규모로 열거되어 있어7)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들은 해당 사찰을 돋보이게 하려는 측면에서 여러 관련 문헌과 구전을 취합하

는 과정에 의해 파생된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히 허구에 의한 것은 아니다.8)

불국사는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하는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왕실의 후

원을 받으며 대가람을 이어왔다. 조선전기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가람을

유지해 왔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람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

200여 년간에 걸친 대웅전과 극락전 일곽을 복구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가람 모습을 갖추었으나, 옛 모습대로 복구되지는 못했

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사세가 기울면서 쇠락기에 접어들어 일제강점기에는

가람 전체가 심각하게 퇴락하게 된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두 차례

에 걸친 사역 정비공사가 진행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정부의 주도로 대대적

수리 및 복원공사를 거치면서 쌍탑가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하지만

중수와 복원은 일부 중심 전각만이었고 임진왜란 전 대가람의 모습으로 복원

되지는 못하였다.

불국사 가람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을 중심 축선으로 청운교·백운

교-자하문-불국사 다보탑·불국사 삼층석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대웅전

영역과 연화교·칠보교-안양문-극락전으로 이어지는 극락전 영역으로 구분된

다. 두 개의 영역은 남-북 축선이며, 이 두 축선은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고정 축선을 기본으로 주변 전각의 변화와 시기별 전

각 규모의 증감에 따른 가람배치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임진왜란 전·후의 가람

배치와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와 전각 규모 변

화를 시기별 가람배치도로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三國遺事, 권5, 기이편, ｢대성효이세부모｣ 조.
7)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8) 염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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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내용

본고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상을 현

장 조사와 그 밖의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기

본 문헌으로 삼은 佛國寺古今創記는 창건시기와 관련한 신뢰성에는 다소 문

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각의 규모와 장엄에 있어서 현전하는 자료 중에는 가

장 체계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본고의 기본 자료

로 삼았다. 그리고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상을 1490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8년

까지를 4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별 가람의 변화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

다.

1시기 조선전기는 성종 21년(1490) 대웅전 및 각 전의 중수를 기점으로

일분해서, 임진왜란 전의 전성기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를 결정하고 본고에

서는 이를 가람배치의 원형으로 삼았다.

2시기 조선후기는 영조 43년(1767) 대웅전을 중창하고 단청한 기록 ｢大雄

殿重創丹臒記｣,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토함산 불국사 도면, 박종(朴琮)의｢

東京遊錄｣기행문 작성을 기점으로 일분하여,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고 다시 중수, 복원한 내용을 문헌과 자료로 확인하고 그 변화상을 배

치도로 그렸다.

3시기 일제강점기(1918)는 불국사 수선공사를 위한 경내 실측도 작성 시

점을 기준으로 창건 이래 가장 쇠락했던 구한말9)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택하

여 살펴보고 그 변화상를 그렸다.

4시기 현재(2018)를 기준으로, 가람배치와 함께 비교하여 봄으로써 가람배

치 변화상에 대해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전

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신라의 창건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불사 내용을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를 4시기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배치 유형과 불국사 가람배치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다. 또 고금창

9)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1897~1910)까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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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나타난 가람의 규모와 장엄을 통해 주요 전각 18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

상으로 가람의 변화를 현장조사,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서로 비교 분석하여

전각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가람배치도를 그려 변화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Ⅳ장에서는 불국사고금창기를 주 내용으로 전각의 규모와 가람배치를

창건 이래 이어지고 있는 두 축선을 기초로 주전각10)과 부전각11), 기타 전각

(문루)12)으로 구분하여 전각의 불사 내용과 규모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불국사의 시기별 가람배치도를 통해 주요 전각의 위치 변화와

규모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요약 기술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불국사에 대한 연구는 천년의 법등13)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날까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 등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

특히 건축사 분야는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대한 교리적 해석

10)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 5동.
11)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학장강실 - 8동.
12)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 - 5동.
13) 부처님 앞에 올리는 등불(불법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함).
14) 설동선, ｢佛國寺 多寶塔에 관한 硏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정, ｢佛國寺 外部空間의 比例體系 分析｣,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
문, 1992. ; 남용희, ｢佛國寺의 坐向에 관한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
문, 1994. ; 한지윤,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的 要素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수현, ｢佛國寺 多寶塔 造成의 佛敎思想的 意義｣,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강선혜, ｢佛國寺 大雄殿 復元에 關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과
학기술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재완, ｢慶州 佛國寺 多寶塔 硏究｣, 동국대학
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버들, ｢佛敎經典과 曼茶羅에 나타난 多寶塔의 
造營特性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최강국, ｢佛國
寺 金銅毗盧遮那佛坐像 硏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송
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소라, ｢불국사 대웅전의 조선후기 불상·불화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姜友邦,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 문명대, ｢佛國寺 金銅如來坐像 二軀와 그 造像讖文의 硏究｣, 美術資料19, 1976. ; 김상현, 
韓國古代宗敎思想史,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동국대학교 출판사, 1989. 
;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 오세덕, ｢新羅 石槽 
展開와 佛國寺 石槽(石花)의 意味｣, 문화사학 53호, 2020. ;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
성 장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第93輯, 2020. ; 오세덕, ｢신라 사찰
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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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단 등

석조물들과 불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기적으로는 주로 통일

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창건 이후 1300여 년간의 시간을 지켜오고

있는 사찰의 가람배치 변화상을 일정시기로 국한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국사의 가람배치 변화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각 시기별 변화상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선행 연구사를 살펴보면, 안중모는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

한 硏究｣15)에서 고대 사찰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를 통해 당대의 시대 사상이

나 교리의 철저한 인식 하에서 논의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연

구되어져 온 형식이나 양식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찰 건축의 건축사적 흐

름을 정확히 규명하고 불국사의 가람배치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배경을 통

하여 당대의 경영 원리인 불교사상이 가람배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또 복원적 측면에서 당대의 창건에 따른 가람배치를 추정하였다.

이종석은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硏究｣16)에서 불국사의 입지

선정 배경과 배치구성에 있어 창건 시기가 문헌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유

구와 건물지가 없기 때문에 창건 시 입지선정 배경과 좌향, 진입 등은 앞으로

의 연구로 남겨 두었다. 창건 당시의 사회, 문화 및 사상적 요인이 어떻게 작

용하였는지 이 같은 작용 요인들이 불국사의 배치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를 고찰하고 불국사의 배치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파악했다.

이강근은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17)에서 불국사의 대석

단 위쪽 중심사역에 있는 목조 건물은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등이 통일신라

시대 석조물의 위용에 가려서인지, 18세기 후반의 재건 사실을 주목받지 못하

고 그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었다. 18세기 조영된 다른 사찰 불전은

대부분이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국사의 전각은

현재까지 지방문화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18) 극락전과 비로전 터를 제

15) 안중모,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전공 석사학위논문, 
1987.

16) 이종석,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硏究｣, 경북산업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6.

17) 이강근,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
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18) 불국사 대웅전은 유적건조물·불전으로 2011년 12월 보물 제1744호로 지정 받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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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고대 불전의 주칸(柱間) 설정법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웅전이나 극락전의 올바른 복원 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홍광표는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19)에서 대웅전 일곽

을 구성하는 조형 원리가 두 탑을 잇는 동·서 축과 전각을 잇는 남·북 축의

교차점에 설정되어 탑·금당병립형 사찰의 공간 구성은 여전히 탑의 중심선을

유지하려는 규범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탑 중심형 사찰들과는 달리 공간 구

성의 중심성이 어느 정도 금당으로 전이된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했

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탑·금당병립형 사찰은 탑 중심형 사찰의 조절 형식으

로 나타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박학길, 이중우는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20)에서 건축에 남아 있는 조형 언어의 흔적인 전각, 금당, 탑, 계단, 당우

들에 대해 시대 사조적 측면, 소의경전적 측면 및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불국

사의 사상적 상징성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전반적인 근원에 대해서 신라인의

정신세계와 심미관을 조명하고 불국사가 당시에 국가적 종교적 이념에서 건설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염중섭은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硏究｣21)에서 불국사의 가람배치

중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 관한 측면을 불교의 우주론인 수미산 우주론

과 불교의 다양한 사상적인 입각점들을 통해서 고찰했다. 불국사가 국찰이면

서 본래 명칭이 화엄불국사라는 것은 ‘화엄’과 ‘불국’이라는 양자를 공히 성취

할 수 있는 사찰의 구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게 했다.

가람배치와 관련된 인도와 중국적인 요소에 신라적인 문제의식이 더하여 짐으

로 불국사는 우리 문화만의 독창적인 완성을 이루었으며 이의 가람배치적인

표현이 바로 극락전 영역을 통해서는 안양즉적광(安養卽寂光)을 나타내고 대

웅전 영역을 통해서는 사바즉적광(娑婆卽寂光)을 현시하여 이중 축선에 의한

불국사 대웅전, https://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12.03.15. ; 九品蓮池會, 九
品蓮池要覽, 대양기획, 2017, p.31.

19) 홍광표,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20) 박학길 외,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 석당총론 제28
집, 1999.

21) 염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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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을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를 종합하게 되면 신라는

일상성 그 자체로 불국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염중섭은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22)에

서 불국사의 비로전과 관음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

인 동시에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다소

간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이 필요하므로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비로전과 관음

전 영역에 대한 타당한 해법도출을 시도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창건과

영조 변천 등, 교리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

람의 조영 원리에 대해서도 시대 사조적 측면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가

람배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표 1>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가람배치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전각의 규모와 가람

배치 변화를 문헌자료와 대비하면서 현장 답사를 통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부터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22) 염중섭,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 불교학 연구 제25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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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시기(출처) 연구 내용

안중모
佛國寺 伽藍配置의 
復元에 관한 硏究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건과 영조 변천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가람배치의 복원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

이종석
佛國寺의 配置 및
空間構成에 關한 

硏究

1996
경북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입지선정 배경과 배치구성에 있어 창건 당시의 사
회, 문화 및 사상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와 
이 같은 작용 요인들이 배치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고찰하고 배치 및 외부 공간이 어떻게 구
성되었는지 파악.

이강근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1997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대웅전과 극락전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장엄이 
우수한 불전인데 지나치게 과소 평가됨. 같은 시기
의 불전들과 비교, 재건역의 건축적 성격을 규명. 극
락전과 비로전 터를 제외하고는 고대 불전의 柱間 
설정법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향후 대웅전이
나 극락전의 올바른 복원안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
성을 언급.

홍광표
佛國寺의 

空間形式에 內在된 
造形的 意味

1997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대웅전 일곽 구성하는 조형 원리가 탑을 잇는 동·서 
축과 전각을 잇는 남·북 축의 교차점에 설정. 탑·금
당 병립형 사찰의 공간 구성은 여전히 탑의 중심선
을 유지하려는 규범성이 보임. 탑중심형 사찰들과는 
달리 공간 구성의 중심성이 어느 정도 금당으로 전
이된 구성 형식을 취함. 탑·금당 병립형 사찰은 탑 
중심형 사찰의 조절 형식으로 나타난 것임.

박학길
이중우

佛國寺 伽藍配置에 
대한 思想的 背景과 
空間의 象徵的 特性

1999
석당총론

제28집

건축에 남아 있는 조형 언어적 흔적인 전각, 탑, 계
단, 당우들에 대해 시대 사조적 측면, 소의경전 측면 
및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사상적 상징성의 의미를 찾
고 그 근원에 대해 신라인의 정신 세계와 심미관을 
조명하고 가람배치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공간의 상
징적 특성 연구.

염중섭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硏究

2009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가람배치 중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 관한 측
면을 불교의 우주론인 수미산 우주론과 불교의 다양
한 사상적인 입각점을 통해서 연구.

염중섭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
-伽藍配置의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

2010
불교학 연구

제25호

비로전과 관음전에 대해 불국사의 위상에 걸맞게 다
소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현재 영역
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위해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해법을 도출함.



9

II. 불국사 연혁

1.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국사 연혁의 창건기록은 석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

중수기｣(1024)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 역사서삼국유사(1281)가
있고 불국사의 사적을 기록한 불국사사적(1708)과 불국사고금창기(1740)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묵서지편23) ｢불국사무구정

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무구정광탑은 경덕왕 원년(742)

에 조성하였고 혜공왕 대에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다.24)

일연(一然)이 저술한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조에는 ‘경덕왕 10

년(751) 대성이 공사를 착공하여 혜공왕 대에 완성했다’라고 하여 묵서지편의

불국사 창건 년도와 차이가 나고 있다. 일연이 저술하였다는 불국사사적에
는 눌지왕 아도화상이 도래하기 전 불국사가 창건된 것으로 나온다.25)

활암 동은이 저술한 불국사고금창기에는 ‘신라 법흥왕 15년(528) 법흥왕

의 어머니 영제부인이 출가 후 불국사를 창건하고 진흥왕 36년(574) 왕의 어

머니 지소부인이 이 절을 중창하고 비구니가 된 뒤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 2

구를 주조하여 불국사에 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연이 저술한 
삼국유사와 불국사사적은 불국사 창건기록이 각각 신라 경덕왕과 눌지왕대

로 약 300년 가까이 차이나며 1046년에 저술되고 1708년에 개판(改版)된 불
국사사적은 일연의 생몰연대(1206∼1289)와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석가탑에서 출토된 묵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

중수형지기｣는 찬술 시기가 각각 다른 문헌에 비해 불국사 창건시기에 가장

근접하다. 또한 불국사 창건이 신라 경덕왕 원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창건한 것임을 암시함으로 다른 문헌기록보

23) 석가탑 해체수리 때 2층 사리공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은 ｢보협인다라니경｣, ｢불국사
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
止記), ｢보시명공중승소명기｣(布施名公衆僧小名記)를 말한다.

24)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대한불교조계종, 2009, p.51, 67.
25) 남시진 외 15명,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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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사실적인 사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26)

불국사는 김대성 개인의 원찰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원찰로 건립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27) 창건 당시 불국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지장전 등을 중

심으로 한 구역이다. 이 밖에도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건물 이름이 나

열되어 있다. 그 중에 큰 건물로는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이 있고, 이 두 개의

건물만큼 크지는 않아도 중요한 건물로는 시왕전, 십육응진전, 문수전 등이 있

다. 또한 승방이라고 생각되는 동당, 서당, 동별실, 서별실, 청풍료, 명월료, 객

실, 영빈료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누, 각, 문, 고, 욕실 등이 그 중에 포함되

어 있다. 불국사 창건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보수기록은삼국유사, 불국사고금
창기, 불국사사적,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소상 복장기에 의하면 개요원년 신문왕 원년(681) 4월 8

일에 낙성되었다. 석가 주존상과 좌우에 미륵, 갈라, 가섭, 아난 도합 5구의 상

이 있다. 신문왕이 선왕의 명으로 이것을 조성하도록 했고 표훈으로 하여금

상주하면서 예참하도록 했다. 경덕왕 10년(751) 중창하고, 경명왕 6년(922) 때

는 경명왕비가 악지공에 명하여 전단향목으로 관음상을 조성했다.

고려시대의 보수기록은 석가탑 묵서지편의 석탑 보수 내용과 불국사고금
창기의 비로전과 극락전 중수에 관한 기록 정도가 있다. 석가탑 묵서지편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는 무구정광탑과 서석

탑의 중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1024년과 1038년까지의 석탑 보수 및 재해로

인한 중수28)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1024년 훼

손된 불국사 서석탑(석가탑)의 부재를 교체하기 위해 2월 17일 탑 해체를 시

작하여 사리를 수습했고, 절석 등 깨어진 탑 부재를 다시 만들어 사리를 안치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에 기록된 ｢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1036년에 일어

26) 亦_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成立｜(爲)白乎矣_惠恭大王矣代良中沙□成立爲白敎事是置在赤.
 국립중앙박물관,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대한불교조계종, 2009, p.51.
27) 불국사에 대해 일부 願刹說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성낙주, ｢歸納推理에 의한 석굴암과 불국

사 관련 문헌사료의 연구｣, 東岳美術史學 제2호, 2001.) 이에 대해서는 역시 국찰설이 주류
가 된다고 하겠다. 염중섭, 앞의 책, pp.3~4 ; 추상훈, ｢佛國寺 九品蓮池의 影池的 특징과 煙
霧効果에 관한 硏究｣ , 홍익대학교 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pp.11~12. ; 강
우방, ｢佛國寺와 石佛寺의 功德主｣, 美術資料 제66호, 2001, pp.13~14. ; 김남윤, ｢佛國寺
의 創建과 그 位相｣,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8집, 1997, pp.40~41.

28) 대규모 수리를 말하며 본고에서는 중건과 같은 의미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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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대지진으로 하불문, 행랑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은 서석탑에 버팀목을 대놓

았지만 1038년 석탑 복구 작업과 사리를 재봉안하는 도중에 지진이 다시 발생

하여 미력상회동량을 결정하여 재물을 모아 중수 준비를 착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더불어 하층 옥개석, 금당석을 해체하고 지대를 복원하였다는 등의 부재

의 명칭을 자세하게 언급하며 석가탑의 중수과정을 기록했다.29) 그러나 ｢불국

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 ‘國修理義无在沙良’(나라에서 수리할 뜻이 없을 뿐더

러)라는 기록이 있듯 새로운 건물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의 것들을 보수하며 사

찰을 유지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30)

불국사고금창기에는 고려 1172년 관옥과 수란 두 선사를 불국사에 머무르

게 하고 비로전과 극락전의 기와를 갈아 중창했으며 1312년에 도량을 중수했

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1) 묵서지편과 사적에 기록된 신라～고려시대의

보수기록은 불국사의 창건32)과 중창,33) 무구정광탑 보수에 관한 기록, 문헌만

으로 당시 불국사의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진성여왕이 재위

(887∼897)했던 통일신라 말까지 왕실 사찰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고려시대

에는 사찰과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사찰을 보수 및 유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1차례와 고려시대 3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 불국사는 10차례 걸친 중창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불국사 보수기

록은불국사고금창기,｢불국사복역공덕기｣조선시대 선비들의 시문과 기행문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국사고금창기에 기록된 임진왜란 이전의 보수내용은 세종 18년(1436)

의홍이 대웅전과 관음전, 자하문을 중수했고, 세조 원년(1455) 석가주존 및 좌

우보처 개금과 단확했다. 성종 원년(1470) 관음전을 중수했으며 성종 21년

(1490) 월산대군이 대웅전과 각 전각들의 중수와 명전 중수가 이루어졌다. 연

산군 원년(1495) 왕의 명으로 상궁 권씨가 관음보살 개금을 했다. 중종 9년

29)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108~118.
30)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5.
31) 김상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p.25.
32) 최초 건립으로 초창을 말한다.
33) 창건 수준의 재건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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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월청이 극락전 벽화를 중수했으며, 이후 명종 19년(1564) 문정왕후와

인성왕후가 잇따라 대웅전을 중수했다. 선조 26년(1593) 5월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국사의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석축과 석탑을 제외한 2천여 칸이 모

두 불타버렸다.34) 복구는 약 1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복구

작업은 선조 37년(1604) 관음전 중창을 시작으로 비로전, 안양문, 자하문을 중

수했으며 청운교·백운교, 좌경루, 수미범종각을 잇달아 중수하는 등 약 200년

동안 복구와 중수의 불사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국사복역공덕기｣35)는 임진왜란 이후 1779년에 있었던 불국사 중창 내

역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료이다. 사찰의 중창에 승려와 순찰사 및 경주 부

윤이 함께 참석하여 사찰 복구를 이끌었다는 기록은 불교계와 조선후기 향촌

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후기 불교사와 지방사 연

구에 흥미로운 관점을 갖도록 한다.

조선시대의 불국사 모습은 선비들이 쓴 시문과 기행문에서도 나타난다.

김종직의 ‘소나무로 둘러싸인 불국사’36) 김시습의 ‘돌 다듬어 만든 계단 작은

연못 누를 듯, 높고 낮은 누각들 잔잔히 아롱지네.’37)

1580년 불국사를 방문했던 간재 이덕홍(1541～1596)이 남긴동경유록에
‘바위 위에 연지가 있고 연못 북쪽에 나무 홈통의 비천이 수리를 흘러 석조에

떨어지고 있었다. 비천을 넘어 구름다리에 이르니 다리는 돌을 깎아 무지개와

같았다. 절문으로 들어서니 전각과 석탑과 옛 불상 등이 천태만상으로 기이하

다 모두 신라의 유물이다.’38)

34) 임진왜란으로 인한 불국사 피해 상황은 불국사고금창기, 宣祖大王26年 癸巳 5월조에 자세
하게 언급되어 있다. 

35) 불국사공덕복역기 탁본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크기는 세
로 34.1㎝×가로 139㎝이다. 탁본한 자료는 전체 450행으로 해서, 행서, 초서가 섞여있다. 제 
1행은 기문의 제목, 제2행~제37행까지는 복역의 내용, 제38행은 문장을 찬술한 날짜와 찬자에 
대한 기록, 제39행~제50행은 경상도 관찰사 이하 관내 읍과 사찰들이 출연(出捐) 한 금액을 
전(錢)단위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 자료는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佛國寺復役功德記｣
(1779년)의 유일한 탁본으로 조선 후기 불국사의 중창과 변모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가
치가 있다. (남동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자료｣, 美術
資料 제88호, 국립중앙박물관, 2016, pp.138~141)

36) 爲訪招堤境。松間紫翠重。靑山半邊雨。落日上方鐘。語與居僧軟。杯隨古意濃。頹然一榻上。
相對鬂鬢松。(金宗直, 占畢齋集卷之三詩佛國寺。與世蕃話)

37) 石爲梯壓小池。高低樓閣映漣。昔人好事歸何處。世上空留世上奇。秦宮隋殿魏招提。剩得當時
俗眼迷。人去代殊俱寂寞。夕陽唯有老烏栖。(金時習, 梅月堂集卷之十二遊金鰲錄 詩 佛國寺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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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맹의 ‘보배로운 돌계단과 우레로 인한 탑의 손상 흔적’39)이라 하여 고

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까지 유지되던 사찰의 모습을 통해 연못의 존재

여부와 함께 임진왜란 이전에 발생한 탑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불국사 상황은 박종(1735∼1793)의 ｢東京遊錄｣(1767)에서

‘백운교와 청운교가 끝난 곳에 자하문이 있고, 서쪽 10보쯤에 수미범종각이 있

다. … 누의 서쪽에는 안양문이 있는데 자하문과 같은 제도이지만 좀 작다. …

자하문 내부는 대웅전 뜰로 되어 있으며, 뜰의 동서에는 탑이 있어 동쪽 것을

불국사 다보탑이라 하고 … 서쪽의 것은 무영탑이라 한다. … 대웅전 뒤에는

무설전이 있고 뒤에 극락전과 원통전, 왼편에는 응진전, 오른편에는 명부전이

있다. … 삼미교, 화장교, 육도교 등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 석물, 누

각, 불전이 10분의 1만 남아 있다.’라 하여 임진왜란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들

이 이때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삼미

교, 화장교, 육도교와 같은 다리가 있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국사 가람의 형태는 위 내용처럼 조선초기까지 큰 변화 없이

일부 전각의 중수, 중건 등을 거치면서 사세를 유지해 오다가 임진왜란이 일

어나 소실된 이후 1779년에 가서야 크게 중창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세도정치

시기인 순조 5년(1805)까지 부분적인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신라 때 같은 가람

의 면모는 회복하지 못했다.40) 전화(戰火)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불국사의

복구 작업은 선조 37년(1604) 관음전 중창을 시작으로 광해군 4년(1612) 범종

각과 좌·우 경루, 남행랑 중건 등을 했다.

인조 4년(1626)에는 안양문 중건과 만월당(승당)을 창건했으며 인조 6년

(1628)에는 문수전, 향로전, 동서 행랑을 중건하고 인조 8년(1630) 자하문을 중

수했으며 인조 25년(1647) 십육응진전 창건과 등상(나한상)을 건조했다. 이듬

해 인조 26년(1648) 설법전 중건, 현진당(승당)을 창건했다. 효종 4년(1653) 극

락전 후불탱을 조성했으며, 효종 10년(1659) 대웅전 중수와 단확했다.

38) 步入蓮花上。香風襲我裳。飛泉木咽。石橋帶虹長。壯麗千間屋。丹靑十分光。堪嗟占畢齋。壁
上空留芳。恨我未衣。白首猶迷方。遠期尙未酬。惕若悲亡羊。對君三歎息。高林鬱蒼蒼。(李德
弘, 艮齋先生文集卷之二詩佛國寺.

39) 屋上危岑矗。門前老樹重。寶梯折石。殘衲坐鳴鐘。戀闕情何限。懷鄕興未濃。朝來明鏡裏。短
髮十分松。/一宿前朝寺。山河幾重。雷痕留古塔。霜氣逼淸鐘。酒向杯心凸。香飄篆穗濃。興亡
多少恨。都入毛松。(具思孟,八谷先生集卷之一五言律詩次佛國寺韻二首)

40) 김형우 외, 한국의 사찰 下, 대한불교진흥원, 2006,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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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년(1660) 비로전 중건과 단청, 법고 조성, 소조석가모니불 좌상을 조

성했고 현종 12년(1671) 조사전을 창건하고 현종 15년(1674) 문수전 중수, 문

수·보현 양상 조성, 관음상 개금, 시왕전을 창건하였다. 숙종 2년(1676) 중행랑

중창과 좌·우 익랑을 조성했고, 이듬해 동행랑 중창하고 다음해 향로전 중수,

동별당 중창했다. 1682년 대웅전 우루로 개와를 했으며 다음 해는 서운당 중

창, 장수암 중건했다.

숙종 12년(1686) 청운교, 백운교를 중수했고, 숙종 14년(1688)에는 화엄전

중건 및 수미범종루 중창과 관음전 개금이 이루어졌으며 숙종 15년(1689) 광

목당이 초건되었다. 이듬해 좌경루 중건과 법고가 조성되었다. 숙종 21년

(1695) 관음전이 중창되었다. 숙종 27년(1701) 관음전 개금이 이루어졌으며 이

듬해 광목당 중창, 지대동 설립되었고 다음해 관음전 후불탱조성, 괘불조성,

부도전을 초창했다. 숙종 31년(1705) 대웅전 서변개주, 동행랑 중수, 숙종 34년

(1708) 무설전 중건, 자하문, 범종각 단청, 심매법당을 중창했고 이듬해 현진

당, 만월당이 중창되었다. 숙종 38년(1712) 시왕전을 단청했다.

숙종 40년(1714) 대웅전 우루로 개와했고 이듬해 우경루 중창, 청운교·백

운교 중수, 비로·미타·관음 삼존상 개금과 미륵·갈라 양존상을 개금했고 다음

해 시왕전불탱 조성, 성행당 이건, 광목당을 중창했다. 숙종 44년(1718) 명월요

중창, 관음전과 우경루를 단확했고 숙종 46년(1720) 극락전 단확, 화엄전 중창,

조실을 조성했다.

영조 1년(1725) 조사전 중창하고 영조 5년(1729) 시왕전, 향로전, 남루 중

창, 대웅전과 제전개와, 3채 요사 석단 아래로 이건했다. 이듬해 대웅전 및 좌

우익랑 단확, 대웅전 우루기와, 대웅전 중단삼장탱 조성. 다음해 대웅전 기와

보수, 첨성각을 신축했다. 영조 12년(1736) 동행랑을 중창했고 이듬해 안양문

을 중창했다. 영조 16년(1740) 비로전후불탱 조성. 다음해 광목당을 중건했다.

영조 25년(1749) 광목당 중건, 일광당 선실 중건. 이듬해 극락전을 중수했다.

영조 34년(1758) 적광전 중창. 이듬해 명부전 중창. 다음해 나한전 본래 기

초로 이건했다. 영조 41년(1765) 대웅전을 중창했다. 영조 43년(1767) 대웅전을

단확했고 영조 45년(1769) 대웅전삼존, 관음전독존 개금 중수했고 가섭·아난존

자 신화상 조성했고, 대웅전후불탱을 조성했다.

정조 3년(1779) 불국사 중창, 교대와 정각 일부 중창, 극락전 기단을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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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단석에 새겼다. 정조 5년(1781) 자하문 중창, 범종각 중수. 정조 20년

(1796) 일양산, 일로번, 관음포단, 나한전 탁의, 비로·극락전 포단을 주상 전하

가 봉안토록 하사했다. 순조 5년(1805) 비로전을 중수했다.

3.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는 크게 두 차례의 보수공사가 시행됐다.41) 1918∼1919년에

1차 보수, 1922～1925년 사이에 2차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1933년에 사찰 경내

정리와 도로 개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에는 남은 규모만을 따르던 중수

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 같은 규모만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을 뿐 새로운 가

람을 구지(舊址)에 복원하는 일은 없었다.42) 1915년 불국사 다보탑 수리를 했

고, 1918년 수리공사를 위해 경내 실측도 작성, 1919년 1차 수리공사로 석탑,

석교, 석축,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을 중수하고, 1924년 대규모 개수공사, 전면

석교, 석담 복원, 법당을 중수했고 1925년 극락전 중수, 불국사 다보탑 해체

보수, 팔방금강좌를 정비했다. 1933년 도로 개수공사와 경내 정리를 했다. 이

때 1905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었던 사리탑이 환수됐다.

일제강점기에 수선공사를 통해 일부 정비되었던 불국사는 광복 이후 1966

년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치 도굴 시도로 인해 석탑이 일부 손상되어 석탑의

해체와 수리가 시행되었다. 1960년 안양문을 중건, 1966년 석가탑 해체복원,

옥개탑신 일부 파손 부 보수, 1970년부터 1973년 6월까지 대규모 수리 및 복

원공사로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좌경루, 회랑을 복원하였고, 대웅전, 극락전,

범영루, 자하문, 안양문 단청수리. 청운교·백운교 돌난간 복원, 불이문 건립, 석

가탑 상륜부 복원, 불국사 다보탑을 보수했다.

1974년 불국사 다보탑과 불국사 삼층석탑의 원형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조탑 건립이 추진되었고, 1975년 일주문과 천왕문을 건립

했고, 1979년 나한전을 건립했으며 1980년 불국사 삼층석탑의 옥개석 보존처

리를 실시하였다.

2010년 불국사 다보탑 상륜부 난간을 수리했고, 2016년 불국사 삼층석탑을

41) 김규원 외, ｢일제강점기 도상자료를 통한 불국사의 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
회지 33권 176호, p.21.

42) 황수영, ｢佛國寺의 創建과 그 沿革｣,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경
주시, 197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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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보수했다. 2017년 지진(2016.9.12.) 발생으로 불국사 다보탑 난간을 보수,

2018년 11월 불국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지금까지 불국사의 연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1
(신라)
눌지왕

　 417-457 　 아도화상 불국사 창건 불국사사적

2  법흥왕 15
양·무제 · 
대통 2

528 무신
개산, 화엄 불국사, 화엄 법류사(영제부인) 

불국사고금창기

3 진흥왕 35 진·대건 6 574 갑오
중흥, 비로·아미상 주조, 황룡사 장육불 

주조(지소부인)

4 문무왕 10
당·고종· 함형 

1
670 경오 문무왕 무설전 창건, 화엄경 강론

5 신문왕 1 고종· 개요 1 681 신사
신문왕 위 선대왕 대웅전 석가 등  5존상 낙성 

(4/8)

6 경덕왕 1 현종·천보1 742 임오
불국사 창건｢무구정광탑중수기｣,｢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 탑의 초건

7 경덕왕 10
현종· 천보 

10
751 신묘

김대성 중창, 차시창 석불사 삼국유사권5 
｢대성효이세부모｣조

8 혜공왕 10
대종· 

대력 9
774 갑인 12월 2일 김대성 졸, 국가 완성

9 헌강왕 8
희종·

중화 2
882 임인

상제, 국척, 대신 등이 위 헌강 대왕 
화엄경 사

10 정강왕 1 희종· 광계 2 886 병오
왕비 김씨 선고 위해 

석가여래상을 수놓은 번 바침

11 진성여왕 1 희종· 광계 3 887 정미 헌강, 정강 2왕 및 선고 망형 위해 중창

12 경명왕 6
후양· 

용덕 2
922 임오 경명왕비, 전단향목 관음상 조성

13
(고려)

현종 15
송·인종 천성 

2
1024 갑자

현종왕 전왕 목종 추모, 불국사 중영, 
도승 30인, 사전 20결, 무구정광탑 중수

14 정종 2 송·경우 3 1036 병자
대지진 서석탑 복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계단, 석축 보수

<표 2> 불국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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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15 정종 3 송·경우 4 1037 정축
지진으로 서협적 행랑, 하불문 복구 수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16 정종 4 송·보원 1 1038 무인
2차례 지진 서석탑 중수 해체 수리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17 정종 12 송·경력 6 1046 병술 불국사 사적 편찬(초판)

18 명종 2
남송·효종 
건도 8

1172 임진
비로전, 극락전 중수, 개와 (명종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인사)

19 충선왕 4
원·인종 황경 

1
1312 임자 도량 중수

20
(조선)

세종 18
명·정통 1 1436 병진

대웅전, 관음전, 자하문 중수 (효령대군, 안평, 
영응대군)

21 세종 30 정통 13 1448 무진 세종 “불국사 불법승” 인장 하사(3/18)

22 세조 1 경태 6 1455 을해
석가주존 및 좌·우 보처 개금, 단확(현덕 

왕후와 아들 노산군)

23 성종 1 성화 6 1470 경인 관음전 중수

24 성종 21 홍치 3 1490 경술 대웅전 및 각 전 중수(월산대군), 명전 중수

25 연산군 1 홍치 8 1495 을묘 연산군 명 상궁 권씨 관음보살 도금

26 중종 9 정덕 9 1514 갑술 극락전벽화 중수

27  명종 19 가정 43 1564 갑자 대웅전 중수(문정왕후, 인성왕후)

28
선조 26

(임진왜란)
만력 21 1593 계사

5월 임란 병화 2천여 칸 피염(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석탑, 석교, 석축 제외) 고금창기 기록

29 선조 37 만력 32 1604 갑진 관음전 중창 , 장수사 중건

30 광해군 4 만력 40 1612 임자
범종각(수미범종각), 좌·우 경루,  

남행랑 중건

31 인조 4 천계 6 1626 병인 안양문 중건, 만월당(승당) 창건

32 인조 6 숭정 1 1628 무진 문수전, 향로전, 동서 행랑 중건

33 인조 8 숭정 3 1630 경오 지하문 중수, 양수암 중건

34 인조 25 청·순치 4 1647 정해 16나한전(16응진전) 창건 및 등상 건조 

35 인조 26 순치 5 1648 무자 설법전(무설전) 중건, 현진당(승당) 창건 

36 효종 4 순치 10 1653 계사 극락전 후불탱 조성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37 효종 10 순치 16 1659 기해
보전 중수(대웅전), 단확, 대웅전 중건 

한국민족대백화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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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한 국 중 국 서 기 간 지 내용

38 현종 1 순치 17 1660 경자
비로전 중건 단청, 대웅전 조조, 법고 조성, 

소조석가모니불 좌상 조성

39 현종 12 강희 10 1671 신해 조사전 창건

40 현종 15 강희 13 1674 갑인
문수전 중수, 문수·보현 양상 조성,   관음상 

개금, 시왕전 창건

41 숙종 2 강희 15 1676 병진 중행랑 중창 및 좌우 익랑

42 숙종 3 강희 16 1677 정사 동행랑 중창

43 숙종 4 강희 17 1678 무오 향로전 중수, 동별당 중창

44 숙종 7 강희 20 1681 신유

숙종대왕 인현왕후 비로자나후불탱, 불단 덮개, 
옥패, 신발, 중단 삼장탱 등, 하사(왕자탄생 

기원), 금로전 보관 
｢박종기행문｣

45 숙종 8 강희 21 1682 임술 대웅전 우루 개와

46 숙종 9 강희 22 1683 계해 서운당 중창, 장수암 중건

47 숙종 12 강희 25 1686 병인 청운교 백운교 중수

48 숙종 14 강희 27 1688 무진
화엄전(비로전) 중건, 수미 범종루 중창,  

관음전 개금

49 숙종 15 강희 28 1689 기사 광목당 초건

50 숙종 16 강희 29 1690 경오 좌경루 중건, 법고 조성

51 숙종 21 강희 34 1695 을해 관음전 중창

52 숙종 27 강희 40 1701 신사 관음전 개금

53 숙종 28 강희 41 1702 임오 광목당 중창, 지대동 설립

54 숙종 29 강희 42 1703 계미
석굴암 중창, 관음전 불탱 조성, 부도전 초장, 

괘불 조성

55 숙종 31 강희 44 1705 을유 대웅전 서변 개주, 동행랑 중수

56 숙종 34 강희 47 1708 무자
계천의 고적판 개간 불국사사적, 무설전 
중건, 자하문, 범종각 단청, 심매법당 중창

57 숙종 35 강희 48 1709 기축 현진당, 만월당 중창(승당)

58 숙종 38 강희 51 1712 임진 동철 대동해 주성, 중 115근, 시왕전 단청

59 숙종 40 강희 53 1714 갑오 대웅전 우루 개와

60 숙종 41 강희 54 1715 기미
우경루 중창, 청운교·백운교 중수, 

삼존 개금(비로, 미타, 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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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 갈라, 양보처존상 개금

61 숙종 42 강희 55 1716 병신
시왕전불탱 조성, 성행당 이건, 금구 주성, 

광목당 중창

62 숙종 44 강희 57 1718 무술
505근 수철증 주성, 명월요 중창,

석굴암 중창, 관음전 단확, 우경루 단확

63 숙종 46 강희 59 1720 경자
조실 조성, 극락전 단확, 

화엄전(비로전) 중창

64 영조 1 옹정 3 1725 을사 조사전 중창

65 영조 3 옹정 5 1727 정미 절 안에 정자 조성

66 영조 4 옹정 6 1728 무신 대종 주성, 3요사 이건, 경루 하축 단장

67 영조 5 옹정 7 1729 기유
시왕전, 향로전, 남루 중창, 

대웅전과 제전 개와, 3채 요사 석단(경루)아래 
이건(담장 쌓음)

68 영조 6 옹정 8 1730 경술
대웅전 및 좌·우 익랑 단확, 대웅전 우루 기와, 

대웅전 중단 삼장탱 조성

69 영조 7 옹정 9 1731 신해
대웅전 기와 보수, 첨성각 신축

(법당 동우에 건립)

70 영조 12 건륭 1 1736 병진 동행랑 중창

71 영조 13 건륭 2 1737 정사 안양문 중창

72 영조 16 건륭 5 1740 경신
비로전 후불탱 조성, 금고 건립,  활암동은 

불국사고금창기 편찬

73 영조17 건륭 6 1741 신유 광목당 중건

74 영조 25 건륭 14 1749 기사 광목당 중건, 일광당 선실 중건

75 영조 26 건륭 15 1750 경오 극락전 중수

76 영조 34 건륭 23 1758 무인 적광전 중창(비로전)

77 영조 35 건륭 24 1759 기묘 명부전 중창(시왕전)

78 영조 36 건륭 25 1760 경진 나한전 본래 기초로 이건 (16응진전)

79 영조 41 건륭 30 1765 을유 대웅전 중창

80 영조 43 건륭 32 1767 정해 대웅전 단확, 박종의｢불국사기행문｣

81 영조 45  건륭 34 1769 기축
대웅전 3존, 관음전 독존 개금 중수, 가섭, 

아난 존자 신화상 조성,
대웅전 후불탱 조성(보물), 제석천용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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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조 3 건륭 44 1779 기해
불국사 중창, 교대 및 정각 일부 중창, 극락전 

기단 중수, 
기단석 새김｢불국사복역공덕기｣

83 정조 5  건륭 46 1781 신축 자하문 중창｢1966년 상량문｣, 범종각 중수

84 정조 20 가경 1 1796 병진
일양산, 인로번, 관음 포단, 나한전 탁의, 

비로·극락전 포단을
주상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85 정조 22 가경 3 1798 무오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구품연지)

86 순조 5  가경 10 1805 을축 비로전 말로 중수

87 순조 22 도광 2 1822 임오 불국사고금창기 개판

88 고종 28 광서 17 1891 신묘 석굴(미타굴) 중수. 황수영,불국사와 석굴암

89 고종 39
대한제국
(광무 6)

1902 임인
불국사 다보탑 기단 4우에 돌사자 있음 

한국건축조사보고

90 고종 42
대한제국
(광무 9)

1905 을사
비로전 앞 사리탑 일본인 불법 반출, 자하문 
연결랑무(요사) 붕괴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91 순종 2
대한제국
(융희 3)

1909 기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1쌍 없어짐

조선의 건축과 예술

92 순종 3
대한제국
(융희 4)

1910 경술
무설전 도괴,  거의 空寺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비로전 붕괴, 구품연지요람, 

2008, p.144

93 일제강점기 대정 5 1916 병진
조선고적도보 발행, 수선목록 및 사양서 공사 

방법 작성

94 일제강점기 대정 6 1917 정사 수선목록(건조물) 실측 실시

95 일제강점기 대정 7 1918 무오
불국사 경내 실측도,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 국가기록원, 1918.

96 일제강점기 대정 8 1919 기미
1차 수선공사(1918~) 석탑, 석교, 석축,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

97 일제강점기 대정 11 1922 임술
대웅전 불전 기단부, 주변 돌담, 기초, 수토구 

및 석 계단, 
측 벽칠 등 사역 전체  정비 공사

98 일제강점기 대정 12 1923 계해 범영루 수리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99 일제강점기 대정 13 1924 갑자
   대규모 개수공사(전면석교, 석담 복원, 법당 

중수 등)

100 일제강점기 대정 14 1925 을축 2차 수선공사(1922~) 극락전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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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다보탑 해체보수(사리장엄구, 불상 2구 
등 행방불명), 팔방금강좌 정비

101 일제강점기 소화 8 1933 계유
사리탑 귀환, 삼층석탑 실측 및 금강좌 탁본 

실시, 도로 개수공사, 경내 정리

102 일제강점기 소화 10 1935 을해
사리탑 각 낙성식과 준공, 불국사 

삼층석탑수리보고서 Ⅰ

103 일제강점기 소화 11 1936 병자
사역 정비 보수사업, 석단, 석교, 

회랑지 수리

104 일제강점기 소화 19 1944 갑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한마리 극락전 앞 보존.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105 대한민국 　 1960 경자
안양문 중건 구품연지요람 2008, P.215. 
불국사 대원사 발행, 강릉 임영관 본뜸

106 대한민국 　 1966 병오
석가탑 해체 복원, 사리장엄구 발견, 2층 
옥개석 3층 탑신부 일부 파손(일부 보수)

107 대한민국 　 1973 계축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좌경루, 회랑 복원. 
대웅전, 극락전,   

   범영루, 지하문, 안양문 단청 수리. 
청운·백운교 돌난간 복원,

   불이문 건립, 석가탑 상륜부 복원, 불국사 
다보탑 보수

108 대한민국 　 1975 을묘
   일주문, 천왕문 건립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09 대한민국 　 1979 기미 나한전 건립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10 대한민국 　 1980 경신
불국사 삼층석탑 옥개석 보존처리(수리)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Ⅰ

111 대한민국 　 2010 신묘
불국사 다보탑 수리

(상륜부 난간)(2008~2010)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112 대한민국 　 2016 정유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해체 

보수(2011~2016)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Ⅰ

113 대한민국 　 2017 정유
   불국사 다보탑 수리 (2016 .9. 12.지진, 난간 

보수) 불국사 박물관 개관도록

114 대한민국 　 2018 무술    불국사 박물관 개관(11월)



22

III. 불국사 가람배치의 변화

신라불교는 종교적인 신앙과 아울러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을 기원하는 호

국호가(護國護家)의 신앙에서 왕실, 귀족과 신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비호를 받

고 그 속에서 사찰의 번창과 함께 승려의 지위도 높아졌다. 그런데 신라 왕경

을 중심으로 불교가 차차 확대되어 통일신라 전후로부터 산간 불교로 진출하

게 된 것도 자연의 이세(理勢)라 하겠다.43)

9세기 이후에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은 선종의 유행이었다. 선종은 소의경

전에 의하여 그 종파를 구분하는 교종과는 대조적인 입장에 섰다. 이러한 선

종은 선덕여왕 때에 처음 전개한 이후 9세기 헌덕왕 대 도의(道義)44)에 이르

기까지 이렇다 할 이해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행하여 9산, 즉 9개의

파가 성립되었다.45)

조선시대 불교를 보면, 태조는 정치적으로 억불숭유를 채용하였으나 종교

적 신앙과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교를 배척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

다. 따라서 불사(佛事)와 반승(飯僧)46)이 많고 규모가 큰 것은 전기와 다름이

없었으나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태조는 도첩제47)를, 태종은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태종은 전국에 242개 사

찰만을 남기고 그 외 사원은 훼철하였다. 성종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
경국대전에 강력한 억불정책을 넣어 불교를 배척하였다.48)

이와 같은 탄압 속에서 불교는 호국불교에서 특권층의 일가(一家)49)불교

를 이루면서 도시의 평지사찰에서 이와 인접한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대에 자

리 잡고 선종이 융성하기까지 불교사상 전파와 경행(經行)50)의 도량으로 삼았

으며 산간으로 잠입하면서는 서민들의 토속신앙과 융합하여 조선의 억불정책

43)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45, p.691.
44) 남북국시대 최초로 중국의 남종선을 신라에 전한 승려로서 성은 왕씨(王氏). 법호는 명적(明

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며 도의는 법명이다. 북한군(北漢郡) 출생.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3.15.)

45)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9, p.127.
46) 승려를 공경하는 뜻에서 재식을 베푸는 행사. (출처: 한국민족대백과, 검색일: 2021.03.15.)
47) 승려가 출가했을 때 국가가 허가증을 발급하여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48) 李基白, 앞의 책, p.232.
49) 한 집안(一家): 성(姓)과 본(本)이 같은 친척.
50) 선원에서 좌선 중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할 때 일정한 구역을 가볍게 걷는 수행을 지칭하는 

불교 수행법.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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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퇴락 전까지 번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변천은 그대로

가람배치에 반영되어 평지사찰에서 구릉사찰로, 이는 다시 산지사찰로의 과정

을 밟게 된다.51)

사찰건축의 배치유형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이르는 불사평면

(佛寺平面) 및 배치론(配置論)에서는 평지와 산지로52) 나누어 탑 기준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일탑식, 이탑식, 자유식으로 나누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먼저

일탑식이 중국에서 들어와 성행하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평지 이탑

식이 배출되고 신라중기 이후에는 산지 가람배치로 변한다. 조선시대는 고려

시대에 완성한 선종가람의 형식을 계승하여 이것을 더욱 자유화 하였다.53) 통

일신라 이후에 탑의 중요성이 희박해져 예경의 대상에서 사찰의 장엄물로 변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한 이탑식이 발생하고 선종이 유행하면서 사찰은 대부

분 산지에 경영하게 되고 고려에 들어와서 엄격하였던 가람제도가 다양한 배

치로 변하여 자유식이 등장한다. 결국 유형분류의 기준은 가람배치의 발전과

정을 연속적 성질로 파악하여 과도적 중간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본다.54)

첫째, 탑의 성질 따라 일탑식, 이탑식, 무탑식 나누고,

둘째, 입지 조건에 따라 평지형, 구릉형, 산지형으로,

셋째, 축선 성질에 따라 중심축형, 직교형, 자유형으로 나눈다.

신라의 평지사찰 가람배치는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중문-단탑-금

당-강당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이다. 삼국통일 이후 입지가 구릉으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구릉사찰은 중문-쌍탑-금당-단석지-강당 등의 전각

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은 평지사찰과 동일하지만 전각과 탑이 많아지고 있

다.55)

불국사의 유형을 분류하면 평지가람에서 산지가람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중간형으로 구릉지 이탑형이며, 대웅전 영역의 배치는 평지사찰과 동일하게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자하문을 지나면 기존 1탑 형식에서 탑이 2개

51)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2006, pp.211~212.
52) 藤島亥治郞,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2, pp.100~102.
53) 鄭寅國, 앞의 책, p.136.
54) 鄭寅國, 위의 책, p.137.
55)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제49호, 

2020,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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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나고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배치되고 주변은 회랑으로 구획 짓고 있

다. 서쪽 1단 아래 극락전 영역은 남-북을 중심축으로 안양문 지나 극락전으

로 들어서는 또 다른 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두 개의 축선을 가진 가

람이다. 한국의 주요 사찰 건축 배치 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56)

경주 불국사는 신라의 동악인 토함산(吐含山)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남향

으로 배치되어 있다. 불국사의 지형은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북고남저와

동측이 높고 서측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에 따라 석축을 가구식으로 조화롭

게 쌓았으며, 사역은 크게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으로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의 2축선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가람배치와 당우를 볼 때, 하늘에서 연

꽃이 떨어져 피어나는 형국으로57)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할 수 있다. 산

줄기는 동쪽에서 내려왔고, 건물은 남쪽을 향하면서 넓은 산야를 바라보고 있

다.58) 토함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구릉지 가람으로 자연의 지세를 따라서 동·서

로 길게 석축을 쌓아 넓은 중심구역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곳을 중심 삼아 가

람을 조성하였다. 오늘날 불국사를 구성하는 전각을 임진왜란 이전 가람 규모

와 비교했을 때, 중심구역만 겨우 남아있는 정도이지만 그나마 석조물들은 창

건 당시의 모습을 지니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국사는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무설전,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범종각, 박물관, 총지당, 미술관, 종무

소, 강원, 후원, 선원, 정혜료 등의 전각과 불국사 삼층석탑, 다보탑, 사리탑,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같은 석조물이 조화롭게 가람을 구성하고 있

다.

현재 불국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예불영역59)과 수행영역60)의 두 구역으로

나눈다. 사역 중앙에 있는 대웅전 일곽과 극락전 일곽 그리고 그 뒤 1단 높은

곳의 관음전(觀音殿)과 비로전(毘盧殿), 나한전(羅漢殿)에 이르기까지의 구역을

예불영역으로, 그리고 중심영역을 벗어난 북쪽 계곡 너머에 있는 수행공간 선

56) 鄭寅國, 앞의 책, p.215.
57)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慶州市, 1976, p.26 揷圖1. (佛國寺 古圖, 吐含山佛國寺圖 ‘天花落

地懸旗形局’.)
58)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揷圖2. (佛國寺 古圖, 吐含山佛國寺圖 ‘甲卯龍落壬坐丙

向’.)
59) 불전에서 의식이나 기도하는 공간을 의미.
60)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공간으로 강학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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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사찰 건축 배치 유형 도표 (출처: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85,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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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대웅전 옆 극락전을 지나 서쪽 끝자락에 있는 강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선원과 강원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선을 가지고 있

는 일반적이지 않는 가람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동원 사역에는 자하문, 대웅전, 무설전을 남북 축선에 배치하면서 회랑을

둘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대웅전의 동·서 측면에는 익랑이 놓여 회랑과 연

결되고 남회랑의 동측 모서리에 좌경루가 있고, 서측 모서리에는 범영루가 배

치되어 있다. 자하문 남측에는 청운교·백운교의 석계가 있어 대웅전으로 진·출

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대웅전 서쪽에 한 단 낮게 별도로 구획한 서원은 남측으로부터 연화교·칠

보교를 통하여 안양문을 지나면 중앙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다. 동원에 불국

사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을 안치하였다면 서원에는 그와는 달리 당대 신앙인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하였다.

그리하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

그 북쪽에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배치된 관음전과 비로전으로 종합되는 전체

가람배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타의 대·소 가람은 이들 동·서의 두 구획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산재하였으며 그 일부는 동·북으로 오늘의 송림을 따

라 산기슭에 배치되었다. 이같이 동·서 두 축의 가람을 제외한다면불국사사
적에 보이는 수많은 법당과 요사(寮舍)들은 그 비중이 동·서의 본존을 따르

지 못하는 불보살의 배치, 또는 승려의 기거를 위한 승방 등 부속 건물로 추

정된다.

불국사고금창기에 전하는 가람의 규모와 장엄을 옮겨보면,61)

大雄殿 二十五間 階際四隅高八尺四寸 圍八十八把 各面置梯八步

東翼廡 三間

西翼廡 三間

東多寶塔 四面欄楯莊嚴

西釋迦塔 一名無影塔(中略)

八方金剛座臺

61)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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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臺 一座

露柱 一座

奉爐台 一座

東長廊 二十間

西長廊 二十間

左經樓 三間

右經樓 三間(中略)

須彌梵鍾閣 三間(中略)

升天橋 一區

南行廊 十間

紫霞門 六間

靑雲橋

白雲橋

極樂殿 十二間

東行廊 十八間

西行廊 十八間

前後行廊 合二十八間

光明臺 一座

奉爐臺 一座

安養門 六間

七寶橋

蓮花橋

九品蓮池

毘盧殿 十八間

光學浮圖 一座或云八相(祖)

師 未 孰 是

奉爐臺 一座

觀音殿 十六間(中略)

東行廊 五間

西行廊 五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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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臺 一座

南行廊 十間

海岸門 一間

洛伽橋

翠竹樓

綠楊閣

無說殿 三十二間

地藏殿 十二間

奉爐臺 一雙

東西廊廡 各五間

南明鏡堂 五間

杖錫樓 五間

鐵壅門 三間

六途門 三間

六道橋 (中略)

十王殿 四.五間

東 堂 四間

西 堂 四間

南 樓 四間

不二門 六間

天王門 六間

一柱門 三間

十六應眞殿 四.五間

文殊殿 五間(中略)

光學藏講室 二十一間

東別堂 五間

西別堂 五間

祝聖樓 七間

光明臺 一座

征路門 三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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沐室 三間

䞋庫 十間

凝香閣 三間

金剛門 六間

五百聖衆殿 三十二間

東西長廊 各十間

趣靜門 三間

香爐殿 五間

千佛殿 二十五間(中略)

一路門 三間

看星門 三間

山呼樓 七間

華藏樓

無碍樓

圓融樓

十玄門 五間

萬歲樓 二十二間

王子問 說禪堂

尋劍堂

東別堂

西別堂

淸風寮

明月寮

左右養老堂

內客室

外客室

迎賓寮

送客室

東西湢堂

省行堂 五間 等 四十八房 煩不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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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많은 전각과 장엄물들이 창건 당시를 전한다고 하였으나 그대

로 믿을 수는 없다. 아마도 임진왜란 이전의 장엄을 오늘에 전하여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62)

구릉지 이탑형의 불국사를 불국사고금창기에 나타난 가람의 규모와 장

엄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규모와 장엄을 통해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보면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까지 차지하는 방대한 사역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불국사의

전성기에는 전각이 127동 2000여 칸이었다고 전하고 있으나63)상세한 가람배치

는 알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가람배치의 원형을 1490년을 선정하여 각종 사료와 답사를 통

해 결정하고 이를 가람배치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창건 이래 변화 없이 이

어지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선의 가람배치를 기초로 그 변

화상을 조선시대부터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전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전각의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변하는 주전각64)과 본고의 과제로 현

장 답사와 사료를 통해 그 위치를 정하고 변화상을 그려낸 부전각65), 그리고

문루로 불리는 기타 전각66)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가람배치도는

고금창기에 나타난 전체전각 79동 535칸 규모를 추정 가람배치도로 예시해 보

면 <그림 1>과 같다.

1. 1490년 가람배치

1490년 가람은 주요 전각 18개 동 중에 주전각은 5개 동이 있고 부전각은

8개 동 중에 시왕전과 응진전을 제외한 6개 동이 있다. 시왕전과 응진전은 임

진왜란 이후에 초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전각은 5개 동이 있다. 조선

전기 불국사는 토함산 자락에 자리한 79동 535여 칸의 대가람이었다.67)

사역의 전면에 인공연못인 구품연지(九品蓮池)가 있고68) 석교를 지나

6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30.
63)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 72.
64)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 5동 전각.
65)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학장강실- 8동 전각.
66)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 5동 전각.
67)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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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회랑, 문수전, 관음전, 비로전, 안

양문, 우경루, 극락전, 향로전, 광학장강실, 지장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의

전각과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서석탑, 다보탑, 사리탑과 같은 석조물

이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사역의 동원에는 대웅전을 기준으로 한 남-북 축선을 중심으로 자하문,

대웅전, 무설전이 있고 무설전 뒤 북쪽 1단 높은 곳의 동·서로 배치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에는 극락전을 기준으로 또 다른 남-북

축선이 안양문, 극락전으로 이어진다. 그 뒤 북쪽으로 향로전과 광학장강실이

있다.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에 자리 잡은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에 이르기까지

불국사는 광범위한 사역으로 구성되었다. 예불영역은69)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

락전,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 오백선중전, 천불전이 있다. 강학공간은70) 무설

전과 광학장강실이 있고, 그 외에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불국사 사적

기에 나오는 많은 전각과 요사들을 볼 때, 수행공간과 승려의 생활 공간이 사

역 전체에 산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을 향하는 청운교·백운교는 석가모니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자하

문에 연결되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의 동서에 쌍탑이 있다. 그리고 남

-북 중심 축선을 따라 중앙에 금당(대웅전)을 자리 잡게 하였으며, 그 북쪽에

는 강당(무설전)을 두어서 남쪽으로부터 차례로 문-탑-금당-강당의 순서를 따

랐다. 이들 문루와 금당을 둘러서 강당 좌우까지 회랑을 돌렸는데, 특이한 것

은 금당(대웅전) 좌우에도 회랑(익랑)이 연결되어 있다.

연화교·칠보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통하는 안양문에 연결되어 있다.

문루와 극락전을 둘러서 회랑이 연결되었고 회랑 너머 북쪽에는 향로전이 있

다. 향로전 뒤에는 강학공간인 광학장강실이 있다. 고금창기 기록에 나타나 있

는 응진전과 시왕전은 창건연대가 각각 1647년과 1674년으로 가람배치도에는

없다. 1490년의 가람배치를 경내 들어가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품연지(九品蓮池)는 대웅전의 입구인 청운교와 백운

교 앞에 자리하고 있다. 타원형이며 크기는 동서로 39.5m, 남북으로 25.5m, 깊

이가 약 2～3m 정도의 인공연못이다.71) 수원(水源)은 토함산에서 내려오는 물

6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60~62.
69) 불전에서 의식이나 기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70) 경전공부나 설법을 듣는 학습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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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불국사 가람의 규모와 장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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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그림 1> 불국사 고금창기 전체전각 추정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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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음전 앞을 지나 대웅전 앞으로 화강암으로 조성한 수로를 통해 범영루와

자하문 사이에 있는 절수구로 떨어져 암거 배수로를 지나 구품연지로 흘러 들

어간다. 배수로와 관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수원인 연지의 북서쪽 샘의 수량

이 많은 점으로 보아 연못의 수원이 되었을 수도 있다.72) 화엄불국사의 연화

교·칠보교와 관련있는 구품연지에 대한 내용은불국사고금창기에 “九品蓮池”

와 “嘉慶三年 戊午年 正祖3年(1798)에 蓮못의 蓮잎을 뒤집다”라는 기록이 있

다.73)

구품연지를 지나면 가구식 석축을 자연의 지세를 따라서 동·서로 길게 쌓

아 대웅전을 비롯해 극락전, 회랑 등을 아우르는 전면 석단으로 자리하고 있

다. 석축은 병렬된 2단의 석주에 크고 작은 돌을 함께 섞어 개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굵고 굳센 돌기둥과 돌대를 둘러 통일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

다. 석축의 입면은 각 구간별 지반 조건의 차이가 반영된 구조이며, 나아가 관

찰자의 위치를 반영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서쪽 입면에서는 인접하여 이동하는

사람의 시점을 고려하여 석조틀을 바닥 경사의 변화에 맞추어 계획하였으며

남쪽 입면에서는 구품연지를 비롯한 넓은 마당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때 드러

나는 전체적인 음영효과를 고려하여 돌출부의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74) 일정 간격마다 정교하게 다듬은 석조틀을 배치한 것은 구축

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자 내진구조로서의 성능을 가지는 합리적 구축법으

로 볼 수 있다.75) 석단의 두 모퉁이 위에는 경루(經樓)와 종루(鐘樓)를 만들었

다. 대웅전 정면 석계의 석축은 동틀돌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았다. 그리고

양옆의 석축은 거대한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잘 가공된 가구식 기단을 올린

혼합식 기단으로76) 가구식 기단의 하부 장대석을 그랭이질해서 자연석 기단

위에 올렸다. 단일 건물 기단은 아니지만 대웅전과 극락전, 전면 회랑의 대석

단이다.

청운교·백운교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자하문 앞에 설치된 2단의 대석제(大

石梯)이다. 위가 청운교, 아래가 백운교이고 청운교는 16단, 백운교는 18단으

7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73)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61.
74)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147.
75) 송경하, 위의 책, p.148.
76)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 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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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4계단이다.77) 가공 수법이 정교하고 규모가 웅대하다. 백운교를 오르면 계

단참(階段站)78)이 있어 서쪽으로 안양문으로 통하고 다시 청운교를 오르면 자

하문을 통하여 대웅전을 대하게 된다. 다리 아래로는 모두 통로가 열려있고

통로 상부에 홍예(虹霓)를 틀어 마감하였다. 백운교 아래 통로는 특히 크다.

석제 양측과 중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양측에 난간이 있다.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수석을 위·아래로 세웠다. 청운교 위의 계단참,

좌·우와 백운교 위, 계단참, 좌·우에는 갑석(甲石)을 덮었는데, 자하문 추녀에

서 눈썹 지붕 위로 떨어진 낙숫물은 사방으로 튀어 흩어지므로 땅바닥의 패임

을 방지하기 위한 석탑 옥개석(屋蓋石)과 전각의 반전(反轉)과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 석제(石梯) 좌·우 석축의 구조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석제는 8세

기 중엽인 중창시기에 세워진 것이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명칭은 불국사고금
창기에서 볼 수 있다.

자하문(紫霞門)은 대웅전 정면에 있는 진입문이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기단은 장대석 2층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운두와 주좌를

가진 원형 초석을 두고 있다. 정면 중앙에는 이 문으로 오르는 청운교와 백운

교가 있다.

범영루(泛影樓)는 대웅전의 정면 우측에 있는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

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가 세워졌음으로 대웅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79) 초석은 주좌 없는

방형 형태이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

은 수미산형 석주로서 다른 길이의 사각 장대석을 직교하여 7단을 쌓아 올려

만든 ‘+’형태의 석주로 되어 있다. 이를 일본 학자들은 법륭사 금당80)의 운형

첨차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81) 범영루 누하주가 ‘+’형태의 운형첨차를 연속

77) 문화재청, 청운교·백운교, http://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20.12.15.
78) 계단 등의 도중에 설치되는 수평면 부분을 말한다. 계단, 사다리, 잔교 등의 길이가 긴 경우

에는 그 도중에 계단참(층계참)을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휴식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감
소시킬 수 있다. (출처: 최상복, 계단참, 산업안전대사전, 2004.)

79)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80) 일본 나라현에 있는 절(法隆寺 : 호류지)로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81)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 도서출판 발언, 1995, p.280.

http://www.cha.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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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쌓아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안상 문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

고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내부는 범종을 두었다.

좌경루(左經樓)는 대웅전의 전면 좌측에 있는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

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올렸다. 대웅

전의 하층 석축 기단이 좌경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82) 전면은 누각의 형

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팔각형으로 모각한 석주로써

기둥의 하부와 중간부에 연화문의 띠를 두른 형태를 하고 기둥 상부는 불국사

다보탑처럼 십자형 공포를 2단 올리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은 대웅전의 앞 쌍탑 중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

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83) 기단부는 단층으로 방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亞’자 모양이다. 각 모서리에 우주

를 세우고 우주와 탱주 사이는 판석을 들여 세워서 면석을 구성하고 있다. 기

단 4면에는 갑석을 갖춘 계단이 있다. 계단 입구 양쪽에는 엄지기둥을 세우고

엄지기둥에는 동자주와 소로를 모각하고 돌난대가 있다. 디딤돌은 기단 갑석

까지 9단이며 소맷돌은 기단 면석부와 같이 탱주와 면석을 입석으로 마감하였

다. 갑석 위에 1층 탑신은 별석으로 갑석의 심주 받침석 외곽으로 판석 4매를

‘卍’자 형으로 결구하고 맞댄이음을 하였다. 갑석 위 네 모서리에는 석사자(石

獅子)가 배치되어 있다.

탑신부는 5개의 석주로 구성되어 1층 탑신부 네 모서리에는 평면 ‘ㄱ’ 자

형 우주를, 가운데는 방형 석주를 세웠다. 우주 위에는 각기 별석으로 된 2단

옥개 받침으로 하단은 ‘+’ 자이고 상단은 ‘ㄱ’ 자로 끝은 모두 원호로 굴려서

전체적으로 목조 건물의 첨차(檐遮)처럼 표현하였다. 가운데 방형 석주는 별석

의 받침석 위에 세웠다. 받침석은 갑석과 같은 두께로 가운데를 각호각형(角

弧角形) 3단으로 초석 주좌와 같이 도드라지게 다듬었다. 기둥 위에도 별석의

옥개 받침이 있는데, 아래 석주 받침과 똑같은 모양으로 뒤집어서 1층 옥개석

을 받고 있다. 1층 옥개석은 방형으로 5매로 결구되어 있다. 가운데 넓은 판석

8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83) 석가탑출토 묵서지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1024년, 불국사서

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10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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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놓고 그 외곽으로 장판석 4매를 돌려놓았다. 전각부에는 풍령(風鈴)등 장식

을 달았던 구멍이 합각선 끝부분과 전각부 양쪽에 1개씩 모두 3개가 있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개가 있다. 복발은 특이한 편구형(扁球

形)으로 상부에 연화문을 조각하고 가운데 가로로 두 줄 돌대를 두르고 4등분

하여 화문(花紋)을 조각하였다.

서석탑(석가탑)은 대웅전의 앞, 쌍탑 중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

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84) 탑 주위에는 장대석으로 연결하여 방형(方

形)으로 구획된 팔방 연화좌(蓮華座)가 있다.

기단부는 이중 기단으로 상·하 층 기단은 모두 양쪽에 우주(隅柱)를 두고

가운데는 탱주(撑柱) 2주씩 두어 3구로 구분하였다. 하층 기단은 지대석과 면

석을 1매 석으로 다듬고 그 위에 갑석을 올려놓았다. 하층 기단 갑석은 네 모

서리에 ‘ㄱ’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상면 가운데

호각형(弧角形) 받침과 가장자리로 물매는 뚜렷하다. 이음 위치는 탱주 위를

벗어나 있다. 갑석은 지대석과 비슷하게 내밀었다. 상층 기단 면석은 네 모서

리에 ‘ㄱ’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구 수법은

면과 마구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卍’자형 결구법이다. 이음은 맞댄 이음하고

은장으로 보강하였다. 상층 기단 갑석은 네 모서리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ㄱ’

자형 부재 1매씩 배치하여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단부(端部)에 부연과 가

장자리로 얕은 물매가 있고, 모서리에 합각선과 솟음은 없다. 상면 가운데 각

형(角形) 2단 탑신 받침이 있다.

탑신부는 각 면에 우주만 모각되어 있고 문비 등 다른 조각은 없다. 1층

탑신에 비해서 2층과 3층은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층 탑신 상면 중앙

에 방형 사리공이 뚫려 있다. 탑신부의 특이점은 2층 탑신으로, 1층 옥개석 상

면에 있는 각형 2단 탑신 받침이 2층 탑신 하부에 모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옥개석 상면에 있는 탑신 받침이 탑신 하부에 모각된 예는 유례가 없는 것으

로 석가탑이 유일하다. 옥개석은 상면에 각형 2단 탑신 받침이 있고, 경사를

이루다가 단부에서 살짝 반전한다. 귀마루의 합각선은 뚜렷하고, 처마의 앙곡

은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서 약간 반전한다. 전각 양면, 처마 저면(底面)은

수평 직선이고, 물끊기는 없고, 안 허리와 앙곡은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부에서

84) 석가탑출토 묵서지편, 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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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반전한다. 옥개 받침은 각 층이 직각 5단이다. 전각부에 풍령(風鈴)등 장

식을 달았던 구멍이 없는 것도 이 탑의 특징이다. 상륜부는 온전히 남아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은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전각이다. 유일하게 전각의 위치와 규모의 변화가 없는 불국사의 주

전각이며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

을 올려 쌓고, 정면과 후면, 그리고 양측면의 중앙 위치 4곳에 7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

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2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

고 내진주 10기는 고주로 전면 4기, 중앙 2기, 후면 4기로 되어 총 30기의 기

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85)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중앙

칸86) 또한 전·후 퇴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불단

은 정치이며 주불로서 소조로 된 석가모니불 좌상을 모시고 좌·우 측에 보살

입상이 협시하고 그 옆에 존자를 배치한 소조 5존상을 봉안하고 있다.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장소

로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건물이다. 이 건물도 위치와 규모의 변화가 없

는 전각으로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이고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

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주좌와 운두가 있는 원형 초석을 놓았다. 불국사의 강

학공간이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대웅전 서쪽 극락전 앞에 위치하며 안양문을 통해 극

락전으로 들어가는 석제(石梯)로 아래가 10계단인 연화교와 위쪽이 8계단인

칠보교로 전체 18계단으로87) 구성되어 있으며 2단의 석제이다. 석제의 기단은

장대석으로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하여 그 위에 올렸다. 연화교는 디딤돌

마다 연화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가공 수법이 정교하다. 다리 아래로는

통로가 열려있고 통로 상부에 홍예(虹霓)를 틀어 마감하였다. 석제 양측과 중

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특히 연화교 중앙의 등항(답도)은 계단으로 된 것이

85) 건물의 도리칸(도리방향) 정면 좌·우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궁궐건축에서는 어칸이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정칸으로 정의한다. ; 김왕직, 앞의 책, p.89.

86) 건물의 보칸(보방향) 측면 전·후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칸이라고 하지만 본
고에서는 중앙칸으로 구분하였다. ; 김왕직, 위의 책.

87) 문화재청, 연화교·칠보교, http://www.cha.go.kr/main.html, 검색일: 2020.12.15.

http://www.cha.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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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양측에 난간이 있고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

수석을 위·아래로 세웠다. 이 석제는 8세기 중엽 중창 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

정된다. 연화교·칠보교 역시 그 명칭은 불국사고금창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사용

하였다.

우경루(右經樓)는 극락전의 전면 우측 끝에 위치하며 건축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

된 한 칸의 누는 극락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세워졌음으로 극락전의 하

층 석축 기단이 우경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88) 우경루의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내부는 경전을 두고 있다.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규모는 12칸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고, 전면과 후면의 중앙 위치 2곳에 6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

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았다. 초석 상부로 원

주(외진주) 14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금동아미타불 좌상을 봉안하였다.

향로전은 대웅전 서쪽 극락전 뒤에 위치한89) 건물로 5칸 규모의 전각이며

불전을 관리하는 부전 승려가 기거한다.

광학장강실은 대웅전 서북쪽, 무설전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90) 21칸

규모의 건물로써 무설전과 함께 강학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16

칸 규모의 전각이다. 기단은 가구식으로 갑석의 우부(隅部) ‘ㄱ’자형 귀틀석에

는 석탑 기단 갑석 상면과 같은 수법으로 갑석 밖으로 경사지게 하는 우동(隅

8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89)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吐含山佛國寺圖, 淸 乾隆32年 丁亥(1767), 弊原 坦殿 惠貺, 現소

장처 일본동양문고.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검색일: 2020.11.11.)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揷圖 2.

90)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p.52~55. ; 황수영, 교양국사총서35, ｢불국사와 석굴
암｣, 1979,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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棟)이 나타난다. 이 기단 위에 하방을 받치는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았

다. 불단 상단 중앙에는 주불인 관세음보살을 봉안하였다.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18칸 규모의 전각이다. 기단은 가구식이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

로서 금동비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하였다.

사리탑은 대웅전 북쪽, 비로전 정면 앞쪽, 계단 아래에 위치하고91) 정면 1

칸, 측면 1칸 규모의 보호각에 모셔져 있다. 내부는 사리탑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사리탑(舍利塔)은 외형은 석등과 비슷하다. 팔각형의 하대석에는 큼직한 연

꽃잎을 구성하고 장구 모양의 중대석에는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다. 원통형의

탑신 네 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어 불상 2구와 보살상 2구를 양각으로 섬세

하게 조각하여 감실에 모셨다. 독특한 형태의 이 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장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92) 12칸의 전각

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명부의 법정을 의미하며 불단은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좌우에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으

며 그 좌우에 각 5명씩 모두 10명의 명부시왕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문수전은 대웅전의 동북쪽, 무설전 동북 방향 석축 아래에 위치하고93) 5칸

규모의 전각이다. 1740년에 편집된불국사고금창기에 “문수전에 안치한 비로

석상과 좌우의 문수·보현 좌대인 사자, 코끼리 2구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94) <그림 2>는 문수전 터

이다.

오백성중전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에 자리하고 있으며95) 32칸의 건

91) 鄭寅國, 앞의 책, p.180 ; 九品蓮池會, 九品蓮池要覽, 1938년 불국사 경내 배치도, 2017, 
p.259.

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해 1674년 창건된 명부전(시왕전) 위치로 봄. (朴琮, 鐺
洲集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2. ; 佛
國寺古今創記,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廳 資料室,1998, pp.26~27.)

93)  佛國寺古今創記, 위의 책, p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233, 揷圖334, 
圖版159, ;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 임영애, 
불국사박물관 도록,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2018, p.256. ;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94)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7.
95)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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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써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 아라한을 모신 전각이다.불국사고금창
기에 의하면 석불사(석굴암)의 석불을 조각하여 큰 돌을 다듬어 감개(龕蓋)를

만들려고 하는데 돌이 갑자기 세 토막으로 조각이 났다. 대성이 몹시 아쉬워

하다가 잠시 잠이 든 어느 날 밤에 천신이 내려와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

성이 일어나 급히 남쪽 령에 뛰어 올라가 향목을 태우고 천신에게 공양하였

다. 그래서 이곳을 향령이라고 한다. 장차 이곳에 오백천성보전을 지으려 하였

으나 불행히도 대성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96)

<그림 2> 문수전 터 (출처: 불국사 박물관 전시사진, 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천불전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 오백성중전의 뒤에 자리하고97) 있으며

25칸의 규모의 건물로써 불단은 부처님 일천 분을 모신 곳이라 하여 천불전이

라 한다.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3>과 같다.

96)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4.
97)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揷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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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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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67년 가람배치

1767년 가람은 임진왜란으로 전각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17세기 초부터 중

수, 복원이 시작되어 18개 동의 주요 전각 중에 주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일부 축소 복원되었고 부전각은 8개 동 중에 향로전, 문수전이

복원되고 응진전, 시왕전은 새로 창건되었다. 기타 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모두 복원되었고 그 중 범영루만 축소 복원되었다. 조선후기 가람은 임

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상·전라도 사찰들이 대부분 큰 피해를

입는다.98) 불국사도 불국사고금창기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전의 127동

2000여 칸이었던99) 가람이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대웅전과 극락전,

자하문, 석조물과 금상만이 겨우 남아 중심 구역을 일부 유지하는 정도였

다.100) 임진왜란 후, 17세기 초부터 중창되어 18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역의 전면에 구품연지가 있고 석교를 지나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무설전, 회랑, 문수전, 응진전, 관음전, 비로전, 안양문, 우경루, 극락전, 향로전,

시왕전 등의 전각과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석가탑, 다보탑, 사리탑과

같은 석조물들이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사역 동원에 있는 대웅전을 기준으로 한 남-북 중심 축선으로 자하문, 대

웅전, 무설전 그 뒤, 동쪽에 문수전, 그리고 1단 높은 곳의 동·서로 배치된 응

진전, 관음전, 비로전, 시왕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역과 극락전을 기준한 서원의

중심 축선으로 안양문, 극락전과 그 뒤 향로전으로 이어지는 두 구역으로 나

눈다. <그림 4>는 불국사 고도이다.

예불영역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응진전, 관음전, 비로전, 시왕전, 문

수전으로 구성하였다. 강학공간으로는 무설전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두 중심 축선의 가람

배치는 조선전기와 변함이 없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몇몇 전각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고 임진왜란 후 18세기 후반까지 활발한 중창 불사가 있었으나 임

진왜란 전에 있었던 광학장강실, 지장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등은 복원하지

못했으며,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범영루는 축소 복원되었다.

98) 오세덕, ｢雲門寺의 建築｣,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2017, p.38.
99)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p.47~50.
100)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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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불국사 고도(출처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경주시, 197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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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101) 1674년에

새로 건립되었고 전각 규모는 4.5칸의 건물로서 임진왜란 이전 지장전 자리에

축소 건립되었다. 유명계 심판관 시왕(十王)을 봉안한 전각으로 명부전이라고

도 한다.

응진전은 대웅전의 북동쪽, 관음전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으며102) 1647년

새로 건립되었고 전각의 규모는 4.5칸의 건물로서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

라한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전이라고도 한다.

<그림 5>는 1767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이다.

3. 1918년 가람배치

1918년 가람은 18개 동의 주요 전각 중에 주전각은 2개 동만 위치 변화

없이 있고 부전각은 8개 동 모두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구한말 사찰의 관리

부재로 붕괴되었거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하지 못했다. 기타 전각은

3개 동만 위치 변화 없이 남아있다. 대웅전 북쪽으로 1단 위의 영역과 계곡

너머까지 아우르던 사역이 사세가 기울어서인지 19세기 초부터 쇠락길로 접어

들었다.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등의 크고 작은 전각들이 붕괴되고 사리탑이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되고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도난 등 사찰이 거의 폐

사 지경에 이르렀다.

1918년 사역은 전면의 청운교·백운교를 지나 자하문, 대웅전에 이르는 영

역과 또 연화교·칠보교를 지나 안양문(통용문), 극락전(본당)에 이르는 영역,

범영루와 두 전각의 당(堂)과 주지실, 응접실만 남아있다. <그림 6>

19세기 들어서면서 좌경루, 우경루, 회랑,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문수전,

응진전, 시왕전, 향로전 등 많은 전각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어 도괴되었다.

석가탑, 다보탑,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와 같은 석조물만 가람을 지키고

있다. 사역 중앙에 있는 자하문과 다보탑, 석가탑, 대웅전과 그 우측 옆의 당

은 대웅전의 부전 승려103)의 생활 공간인 요사104)로 보이고 대웅전 서쪽 영역

101) 朴琮, 鐺洲集 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2.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02) 朴琮, 앞의 글.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 2. 
103) 예불, 불공 등의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
104) 승려가 거쳐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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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767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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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화교·칠보교를 지나 안양문, 극락전 그리고 극락전 좌측에는 당이 붙어

있다. 이는 극락전의 부전 승려가 생활하는 요사로 보여진다. 극락전 전면, 좌

측에는 불국사 주지가 사용하는 생활 공간인 주지실과 극락전 전면 우측에는

응접실이 사찰의 응대 공간으로 있다. 이들 두 건물은 정면에서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주요 불전 주위에 가람배치 형식과 무관하게 붙

어있는 당과 승방들은 구한말 사세 약화에 따른 사찰 경제의 궁핍으로 만들어

진 결과로 생각된다.

예불과 수행·강학영역은 대웅전과 극락전에서 함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웅전과 극락전 두 전각이 가람의 전부이다. 불국사는 19세기에 들어서

면서 100여 년간의 쇠락의 길로 들어 각 전각들은 도괴로 거의 공사(空寺)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조선고적도보 발행 및 수선목록을 작성하고 불국

사의 경내 실측도를 작성해 두 차례 걸친 수선공사를 진행했다. <그림 7>은

불국사 수선을 위한 경내 실측도이고, <그림 8>은 일제강점기의 진단학회 한

<그림 6> 극락전 앞 주지실, 응접실(1925년)(출처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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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고대편에 수록된 1938년 불국사 배치도이다. 경내 실측도를 바탕으로 그

려낸 19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9>와 같다.

4. 2018년 가람배치

2018년 가람은 1973년 대규모의 중수, 복원되어 주요 전각 18개 동 중에

주전각 5개 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만 일부 전각이 축소 복원되었고 부전각

은 8개 동 중에 7개 동이 복원되지 못하고 나한전만 증축 이건 되었다. 기타

전각 5개 동은 좌경루를 제외한 4개 동이 위치 변화 없이 복원되었다. 현재

(2018) 가람배치는 크게 예불영역과 수행영역의 두 구역으로 나눈다. 사역 중

앙에 있는 대웅전 일곽과 극락전 일곽 그리고 그 뒤 1단 높은 곳의 관음전과

비로전, 나한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역을 예불영역으로, 그리고 중심 영역을 벗

어난 북쪽 계곡 너머에 있는 수행영역인 선원과 대웅전 옆 극락전 지나 서쪽

끝에 있는 강학영역인 강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림 10>

예불영역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등이 있어

<그림 7> 불국사 경내 실측도(1918년)(출처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국가기록원, 1918) <그림 8> 불국사 배치도(1938년)(출처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45, p.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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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대중들이 편하게 예불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비해 수

행영역과 강학영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극락전 북쪽에는 법화전 터가 있으며 그 뒤 북쪽에 1단 높은 곳에는 나한

전(응진전)이 있다. 1767년 관음전 동쪽에 자리하고 있던 나한전을 비로전 옆

서쪽으로 이전 건립하였다. 현재의 불국사 가람배치를 남-북 축선으로 경내

들어가는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일주문이다.

<그림 9> 19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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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문은 1975년 신축되었고, 불국사 경내가 시작됨을 알리는 위치에 세운

문으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대웅전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

며 건물은 정면 1칸의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그림 11>

기단은 1단의 나지막하고 평탄한 인조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초

석 상부로 직경이 굵은 부재를 사용하여 자연목의 결을 살린 두리 기둥을 양

쪽에 세우고 이 기둥 중간을 관통하는 방형 부재를 끼워 넣어 이를 기준으로

양쪽을 경사지게 부재를 세워 전후로 작용하는 지붕 무게를 지탱하도록 보조

하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창방과 평방은

‘井’자형으로 짜서 평방 위에 포작을 올렸다. 전·후 주간포 4기와 귀공포 4기,

총 8기를 올려 화려하게 장엄하였는데, 공포는 외 2출목, 내 2출목으로 첨차는

교두형 첨차이다.

가구(架構)는 3량가이다. 보는 대보가 있고 도리는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

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

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지붕 측면에는 풍판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문 중앙에 ‘佛國寺’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

을 하고 있다.

천왕문은 1975년에 중건 된 것으로 대웅전의 정면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

<그림 10> 전체 사역(출처-두피디아, 검색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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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인 사천왕상을 모시기 위한 문이다. 건축 양식은 정

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그림 12>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2층으로 된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한

방형 초석 상부로 배흘림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

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6기, 주간포 12기, 귀포 4기를 포함

해서 총 22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판대공을 놓고 종도

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처마는 홑처마를 하고 있다.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天王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

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가구식 석축은 대웅전과 극락전, 전면 회랑의 대석축으로 통일 신라시대 8

세기 중엽에 축성되었다. 2011년 유적건조물로 보물 1745호로 지정되었으며

거대한 자연석의 돌을 쌓고 그 위에 잘 가공한 가구식 기단을 올린 혼합식 기

단으로 이루어진 석축이다. <그림 13>

불국사의 석축은 크게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웅전

영역은 1층과 2층의 이중구조이며 1층은 대형 자연석을 하단에 놓고 그 상부

에 저석과 우주, 탱주, 갑석, 면석, 쐐기돌(동틀돌)105)이 결합된 가구식 석축을

<그림 11> 일주문(연구자 촬영) <그림 12> 천왕문(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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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있다. 자연석과 가구식 석축의 연결은 그랭이질로 자연스럽다. 대웅전

영역의 석축은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있지만 하층 상단의 가공

석 석축은 우주·탱주 배열 간격과 상층 석축의 사각형 기둥 배열 간격을 동일

하게 설정하고 있어 상층과 하층 기단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극락전 영

역의 석축은 대웅전 영역과 다르게 1층 구조이지만 실제로 기단의 중간에 인

방재를 가로질러 2층으로 구현하고 있다.106)

청운교·백운교는 1962년 국보 제23호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으로 통하는 자

하문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14>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독창적인 건축기법과 의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독창적인 건축기법은 신라의 일반적이 사찰 기단이 지대석+면석+갑석의

결합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반면 불국사 기단은 몸체의 3중 쐐기돌(감석) 구

조로 인해 면석의 이탈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亞’자형 귀

틀 감석 구조는 신라 여타의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 구조 기법

으로 주목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의장까지도 완벽하게 고려하여 조성

하고 있다.107) 석제 양측과 중앙에 등항(登桁)이 있고 양측에 난간이 있었으나

기둥만 남아 있던 것을 1973년 복원 때 원형을 고증하여 계단이 시작되는 부

105) 쐐기돌: 석정(石釘), 감석(龕石), 동틀돌.
106)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장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第93輯, 2020, p.153.
107)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新羅史學會, 2020, pp.333~334.

<그림 13> 가구식 석축(연구자 촬영) <그림 14> 청운교·백운교(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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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수석을 위, 아래로 세워 난간을 복원하였다.

자하문은 대웅전 정면에 위치하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대웅전으로 들

어가는 문으로 현재 건물은 정조 5년(1781)에 중창한 것을 1973년에 중수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이

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2층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가진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

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6기, 주간포 16기, 귀

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6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1고주 5량가이다. 보

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

고 모두 굴도리이다. 도리 3칸 전체를 건물의 문으로 설치하였고, 정칸과 좌·

우 협칸은 2짝 판문을 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紫霞門’이라 쓴 현판이 걸

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범영루는 대웅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복원공사

때 중건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

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석주가 세워졌으므로 대웅전의 하

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활을 하고 있다.108) 이 기단 위에 주좌

없는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8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

하였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수미

산형 석주로서 길이가 다른 사각 장대석을 서로 직교하여 여러 층을 쌓아 올

려 만든 ‘+’형태의 석주로 되어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

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

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3출목, 외 3출목이며 사방으로 주심

포 4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

108)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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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법고를 두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

고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泛影樓’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좌경루는 대웅전의 정면 좌측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복원공사

때 중건된 건물로서 건축양식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대석단 위에 올라간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동·서 회랑의 기단 연장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칸

의 누는 대웅전 전면 하층 석축 기단 위에 세워진 석주에 올려져 대웅전의 하

층 석축 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다.109) 이 기단 위에 주좌

없는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8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

하였다. 전면은 누각의 형태를 하고 전면에 배치된 누하주 2기의 기둥은 8각

연화 석주로서 팔각형의 기둥에 하부와 중간부에 연화문의 띠를 두른 형태를

하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

방과 평방을 돌렸으며 그 위에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

의 출목수는 내 3출목, 외 3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4기, 주간

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

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는 목어와 운판을 두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

와를 얹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은 1962년 국보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의 전면 쌍탑

중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110) 기단

부의 갑석 위 네 모서리에는 석사자(石獅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서

면에 한 마리만 남아있다. <그림 15>

109)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10)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 앞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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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삼층석탑은 1962년 국보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의 전면 쌍

탑 중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 연대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이다.111)

탑의 양식은 상륜까지 남아 있는 완전한 모양의 석탑이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앙화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복원공사와는 별도로 1971

년 결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지금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구성은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로 되어있다. <그림 16>

대웅전은 2011년 보물 제1744호로 지정되었으며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고, 정면과 후면, 그리고 양측면의 중앙 위치 4곳에 7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

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20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

고 내진주 10기는 고주로 전면 4기, 중앙 2기, 후면 4기로 되어 총 30기의 기

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112)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중앙

칸113) 또한 전·후 퇴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

111)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 위의 기록.
112) 건물의 도리칸(도리방향) 전면 좌·우 정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궁궐 건축에서는 어칸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정칸으로 정의한다. ; 김왕직, 앞의 책, p.89.
113) 건물의 보칸(보방향) 측면 전·후면 중앙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칸이라고 하지만 

<<그림 15> 불국사 다보탑(연구자 촬영) <그림 16> 불국사 삼층석탑(연구자 촬영)



56

(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부에 짜

돌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뺄목을 내

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4출목, 외 3출목으로 내출목이 외출목보다 많게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16기, 주간포 2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46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칸 간격이 넓은 정

칸에는 협칸보다 2포을 더 두어 정칸 전·후는 3기의 주간포로 되어 있고, 중

앙칸은 전·후 퇴칸보다 1포를 더 두어 좌·우 중앙칸은 2기의 주간포로 구성되

었다. 가구(架構)는 2고주 9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 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면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측면

평주 공포대 상부와 대보 사이에 좌·우로 사자와 용, 코끼리와 용 모양을 한

4개의 충량을 보방향으로 걸치고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중보

를 받고 있으며 중보 위에 다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

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과 후면 좌·우 퇴칸 그리고 측면 좌·우 중앙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궁판꽃살문, 전면 좌·우 협칸과 좌·우 퇴칸은 2짝 궁판빗살문, 후

면 정칸은 4짝 궁판만살문, 좌·우 퇴칸은 2짝 만살문, 측면 좌·우 중앙칸은 3

짝 궁판세살문으로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겸하고 있

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소조로 된 석가모니불 좌상을 모

시고 좌·우측에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그 옆에 존자를 배치한 소조 5존상을 봉

안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처마는 연

목에 부연을 얹은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大雄殿’이라 쓴 현판

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錦)단청을 하고 있다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장소

로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정면 4개

소와 후면 3개소, 측면 중앙 좌·우 2개소에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가 있는 방형 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본고에서는 중앙칸으로 구분하였다. ; 김왕직,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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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흘림 원주(외진주) 24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14

기는 고주로 전면 7기, 후면 7기로 되어 총 38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

목, 외 1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20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4기를 배치

하였다. 가구(架構)는 2고주 9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 퇴보로 구성되어 있

으며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가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화반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받

는다. 도리는 종도리,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리와 외목도리로 구

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퇴칸 좌측에서

4번째 칸, 그리고 측면 좌·우, 전·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전면은 8칸 모두 4짝

2단 궁판빗살문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면 퇴칸 좌에서 4번째 칸에 4짝 2단

궁판빗살문을 설치하였고, 측면 좌·우, 전·후 퇴칸에는 3짝 2단 궁판빗살문으

로 설치했고 전면 문 위에는 전체적으로 광창을 두어 채광을 고려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방이 하방과 겸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단은 내부 서쪽 중앙에 태국에서 온 불상을 모셨고 후벽에는 영산회상탱을

배치하고 내부 동쪽 중앙에는 김교각 스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천장(天障)

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겹처마를 하고 있다.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無說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1962년 국보 제22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 서쪽 극락

전 앞에 위치하며 안양문을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석제(石梯)이다. 양측에

난간이 있었으나 기둥만 남아있던 것을 1973년 복원 때 원형을 고증(考證)하

여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난간대를 고정하는 법수석을 위, 아래로 세워 난

간을 복원하였다. <그림 17>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현재 건물은 1960년 중건되어 1973년 단청 중수된 건물로서

형식은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을 본떠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면 3

칸, 측면 2칸 규모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 기

단을 사용하였다. 정면 중앙에는 이 문으로 오르는 연화교·칠보교를 18계단으

로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방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0기를 사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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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0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

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는 복화반형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받고 있다.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문은 도리 중앙 칸 전체에 설

치하였다. 정칸과 좌·우 협칸은 2짝 판문을 하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

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에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

마루 갖춘 맞배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칸 중앙에 ‘安養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자리 잡아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

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중심 불전에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모신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

려 정연하게 쌓고, 전면과 후면 중앙 위치에 6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

로 전면 2기, 후면 2기로 되어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

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부에 짜

돌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뺄목을 내

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내출목과 외출목이 동일하며

사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16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28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칸 간격이 넓은 중앙 정칸에는 협칸

보다 2포를 더 두어 정칸 전·후는 3기의 주간포로 되어 구성되었다. 가구(架

構)는 2고주 7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 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평주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측면 평주 공포대 상부와 대

보 사이에 충량을 보방향으로 걸치고 있다. 또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고 있으며 중보 위에 다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

앙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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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3짝 궁판빗살문을, 정칸 사이 창방 받침 두

기둥 양옆으로 2짝 궁판빗살문 두었다. 후면은 정칸 중간에 있는 창방 받침기

둥을 사이에 두고 1짝 궁판세살문을 양쪽에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

지방이 하방과 겸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

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국보 26호로 지정된 금동

아미타불좌상을 봉안하고 좌·우측에 협시는 없다. 좌측 천장 벽에는 반야용선

도가 그려져 있고 반대편 우측에는 아미타삼존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천장

(天障)은 우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

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極樂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

청은 모로단청을 하고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 좌측 자리하고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사모 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

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정연하게 쌓았다. 특히 기단

갑석의 우부(隅部) ‘ㄱ’자형 귀틀석에는 석탑 기단 갑석 상면에서와 같은 수법

으로 갑석 밖으로 경사가 지게 하는 우동(隅棟)이 나타난다. 전면 중앙 1곳에

4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하방을 받

치는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12기

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전면 2기, 중앙

2기로 되어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으며, 좌·우 중앙칸이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

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평방은 기둥 상

부에 짜 돌려져 있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뺄목을 내밀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

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20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32기를 배치하고 사

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주간포는 주칸(柱間) 간격이 넓은 정칸과 중앙칸은

협칸보다 2포를 더 두어 3기의 주간포로 구성 되었다. 가구(架構)는 2고주 6량

가이다. 보는 대보와 종보로 구성되었고 대보는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종보

에서 찰주형 기둥이 사모지붕의 절병통에 연결되어 지붕꼭대기를 받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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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리는 중도리와 중하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

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과 좌·우, 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2개의 보조주(補助柱)를 세워 3분하여 중간은 2짝 궁판연화꽃살문을,

양옆은 1짝 궁판꽃살문을 설치하고 좌·우 협칸은 하방위에 머름을 설치하고

그 위에 2짝 궁판꽃살문을 설치하였다. 측면 좌·우, 전 퇴칸은 1짝 궁판꽃살문

을 설치하였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불

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관세음보살입상을 봉안하고 후면은 천수

천안탱을 배치했다. 천장(天障)은 중도리와 중하도리 사이는 빗천장을, 고주

칸은 솟을 우물천장으로 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지붕은 추녀마루가 사

방에서 모이는 모임지붕에 절병통을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렸다. 정면 중앙

에 ‘觀音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우측에 자리하고 정

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주심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

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전면 중앙 위

치 1곳에 4단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원형 주좌가 있는 방형 초

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17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

였고 특이한 것은 후면 정칸 중앙에 기둥 1개를 추가하여 간격이 큰 정칸의

창방을 받쳐 보강하고 있다.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전면 2기, 후면 2기로 되어

총 21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

으며 중앙칸이 좌·우 협칸 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헛

첨차를 이용해 ‘+’로 교차해서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

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12기, 귀

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6기를 배치하고 사이를 포벽으로 마감하였다. 가구(架

構)는 2고주 9량가이다. 보는 대보, 중보, 종보, 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주

에서 도리방향의 내진고주로 잇는 퇴보와 대보, 중보 상부에는 각각 포동자주

를 세워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화반형 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상도리, 중도리, 중하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

도리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와 후면 정칸, 그리고 좌·우, 전 퇴칸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궁판만살문을, 좌·우 제 1협칸과 퇴칸은 2짝 궁판만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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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후면 정칸은 중앙에 보조주(補助柱) 양측에 좌·우 1짝 궁판만살문을 두

었고 좌·우 전 퇴칸에는 1짝 궁판만살문을 두었다.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지

방이 하방과 겸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하

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상단 중앙에 주불로서 국보 27호로 지정된 금동비

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하고 좌·우 측에 협시는 없다. 그리고 천장(天障)은 연등

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겹처마를 하고 지붕은 치미

와 귀면기와로 장식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

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毘盧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

단청을 하고 있다.

사리탑은 1963년 보물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佛國寺古今創記에는 광학

부도로 기록되어 있다. 대웅전 북쪽, 비로전 서쪽에 위치하고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사모 지붕 전각에 모셔졌다.<그림 18>

건물의 기단은 낮은 장대석 1층 기단 위에 운두를 가진 원형 초석 놓고

초석 상부로 배흘림의 원주(외진주) 4기를 우주로 세워 건물의 틀을 구성하였

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익공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창방과 익공을 이용해

’+’자로 교차해서 상부에 주두를 받고 주두 상부에 주심도리가 상부에 짜 돌려

져 있다. 네 모서리 기둥에는 모두 창방 뺄목을 하고 도리는 주심도리이다. 건

물의 벽은 4면 모두 홍살로 문 없이 홍살 벽으로 마감하였다. 천장(天障)은 우

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

         <그림 17> 연화교·칠보교(연구자 촬영)
       

  <그림 18> 사리탑(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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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붕은 사모 지붕으로 기와를 올리고 추녀마루가 모이는 곳에 절병통을 얹

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내부는 사리탑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사리

탑의 외형은 석등과 비슷하다. 팔각형의 하대석에는 큼직한 연꽃잎을 구성하

고 장구 모양의 중대석에는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다. 원통형의 탑신 네 면에

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龕室)을 만들어 양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만들었다.

독특한 형태의 이 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1905년 일본으로 불

법반출 되었다가 옥개석이 깨진 채 수난을 당한 흔적을 안고 1933년 환수되어

이곳에 세웠다.

나한전은 대웅전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제자인 십육나한

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은 아라한의 약칭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

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정면 중앙에 4단의 장대석 디딤돌을

이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초

석 상부로 배흘림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한다.

공포(拱包)의 구성은 주심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0출목, 외 1출목으로 사방으로 주심포 8기, 귀포 4기를 포함해서 총 12기를 배

치하였다. 가구(架構)는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는 중앙에 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받는다. 도리는 중도리, 주심도리, 종도리와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

이다. 건물의 창호는 전면 칸 전체에 설치하였다. 정칸은 4짝 2단 궁판빗살문

을, 좌·우, 협칸에는 3짝 2단 궁판빗살문으로 구성하고 문짝이 설치된 곳은 문

지방이 하방과 겸하고 있다. 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를 사용

하고 있다. 불단은 정치이며 중앙 상단에 석조 석가모니불좌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측에 협시보살좌상을 배치하고 좌·우로 석조 십육나한상을 모시고 있다.

천장(天障)은 연등천장으로 내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처마는 연목

에 부연을 얹은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갖춘 맞배

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건물 중앙에 ‘羅漢殿’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금단청을 하고 있다.

범종각은 대웅전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현재 건물은 1973년 중창 시 건립

한 것으로 건물 양식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각이



63

다. <그림 19>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으로 지대석, 면석, 탱주와 우주를 갖추

고 갑석을 올려 쌓고, 전면 중앙 위치 1곳에 장대석 디딤돌로 5단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이 기단 위에 높은 운두를 가진 원형 초석 상부로 원주(외진주)

12기를 사방으로 돌려 건물의 틀을 구성하고, 내진주 4기는 고주로 총 16기의

기둥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주칸(柱間)은 정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양 중

앙칸이 좌·우 협칸보다 넓게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拱

包)의 구성은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이용

해 주두를 받고 그 상부에 포작을 구성했다. 건물의 출목수는 내 2출목, 외 2

출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주심포 8기, 주간포 8기, 귀포 4기를 포함해

서 총 20기를 배치하였다. 가구(架構)는 2고주 5량가이다. 보는 대보, 종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리는 종도리, 중도리, 외목도리로 구성되고 모두 굴도리이

다. 종각 내부는 범종을 두고 있다. 범종은 천판(天板)에는 한 마리의 용으로

뉴(鈕)를 두고 그 옆에 음통(音筒)이 마련되어 있으며 종신(鐘身) 상부에는 상

대(上帶)를 돌리고 그 아래 상대와 같은 대(帶)로 사방위에 네 개의 정방형의

연곽(蓮廓)을 마련하고 그 안에 연뢰(蓮蕾)를 두었으며 종신 허리 부분에는 비

천인상 4개를 돋을 문양으로 배치하였고 그 사이 두 곳에 연꽃문양의 당좌(撞

座)를 표현하였으며 종구(鐘口)에는 상대처럼 하대를 두었다. 천장(天障)은 우

물천장으로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높이 차이는 없다. 겹처마를 하

고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갖춘 팔작지붕으로 그 위에 기와를

얹었다. 정면 중앙에 ‘梵鍾閣’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

<그림 19> 범종각(연구자 촬영) <그림 20> 불국사 박물관(연구자 촬영)



64

고 있다.

박물관은 2018년에 개관한 건물로서 대웅전의 전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

다. <그림 20> 건물은 여러 동이 있으나 크게 보면 4동의 전시동으로 구성되

어 내부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건축의 양식은 우진각지붕

을 하고 있으며, 포의 형식은 민도리식으로 첨차나 익공 등의 공포 부재를 사

용하지 않고 출목도 없는 결구법이다. 기둥머리에 보와 도리가 직교하여 직접

결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처마는 홑처마를 하고 지붕은 용마루와 추녀마루

를 갖춘 우진각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또 야외 전시장을 만들어 그 동안 알려

지지 않았던 소중한 성보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1966년 석가탑에서 발

견된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국보와 보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건물 입구 정면에 ‘불국사 박물관’ 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단청은 가칠단

청을 하고 있다.

20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는 <그림 21>과 같다.

지금까지 가람배치 변화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가람이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490년에는 조선 개국 초,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 되면서 불교에 대한 비

판이 점점 거세지게 된다. 여기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해

조선을 건국했고 고려의 기득권층과 연결되어 있던 불교는 ‘고려-불교’와 ‘조

선-성리학’의 구조 속에서 불교는 한순간 개혁과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

린다.114) 그나마 태조와 정종이 불교에 호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태종은 종

파를 통합하고 사찰을 대거 철폐한다. 뒤를 이은 세종 또한 집권 초기에는 종

파를 줄인 데 이어 신도들까지 사찰 출입을 금지했으나 집권 중기를 넘어가면

서 불교에 우호적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대군들이 불사 후원자가 되어 불전

중수, 세종의 “불국사 불법승” 인장 하사, 세조의 석가주존 및 좌우보처 개금,

단확 등을 하였지만, 성종은 경국대전에 불교 억압 내용을 담아 나라를 운

영하고 연산군, 중종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탄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불국사

는 월산대군의 대웅전과 각 전 중수, 연산군 명으로 관음보살 도금, 그 뒤 중

종의 두 번째 정비인 문정왕후는 불국사 대웅전 중수하고 연산군과 중종 때

폐지된 승과를 다시 살려 불교 중흥을 꽤하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불교

114) 자현, 불교사 100장면, 불광출판사, 2018, 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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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8년 불국사 가람배치도(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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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학자들에 의해 다시 탄압의 역사 속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불국사는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억불의 탄압 속에서도 왕실의 후원으로 꾸준

한 불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가람을 유지할 수 있었다.

1767년을 불국사를 보면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승군의 임진왜란 참전으로 승려를 적으로 인식하고 무차별

적인 사찰 파괴가 이루어진다. 불국사도 고금창기에 기록에 의하면 ‘좌병사의

정예(精銳)한 궁검(弓劍)을 비밀리 지장전의 벽 사이에 옮겨 감추었다가 왜노

(倭奴) 수십 명이 절에 와 불상과 동량(棟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다

투어 감상하다가 병총(兵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사실 꽃 속에

는 독충이 있는 법이니라” 라며 여덟 사람을 밟아 죽이고 백 개의 방을 불살

라 버렸다’ 고 고금창기는 기록하고 있다.115)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불국사는 17

∼18세기 말까지 약 200년간 중수,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던 조선후기의 불

국사는 영·정조 시대의 화려한 복원을 뒤로하고 벼랑 끝에 몰린다. 조선중기

를 거치며 붕당(朋黨)정치와 외세의 야욕과 개항의 요구가 거세던 19세기 들

어 국가가 한 집안에 의해 사유화되는 세도정치가 시작되었으며, 동학농민 운

동,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주변 국가들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조

선 안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도 주체적인 개입 한번 못하는 등 당시 조선은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국가의 통치 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궁핍

과 양반의 가혹한 수탈까지 더해지면서 구한말의 조선은 국가적인 최소한의

기능마저도 멈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합병이 되고 국

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런 혼란의 시대적 상황을 불국사도 피할 수가 없었

다. 사세가 기울어 전각들이 도괴되고 다보탑 돌사자, 사리탑이 일본인에 의해

불법 무단 반출 등, 불국사 창건 이래 가장 쇠락한 시기가 될 수 밖에 없었다.

1918년 일제 강점기의 불국사는 공사(空寺)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하여 한국 불교를 일본에 복속시키려 했으며 병합하려는

획책도 시도 되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의 영향을 걷어내고 다시

금 과거의 청정한 전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각자들의 시대를 읽는 치

열한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116) 한국의 현재 불교는 1954년부터 1962년에 이

115)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25.
116) 자현, 앞의 책, pp.5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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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장장 8년 간의 뼈를 깎는 정화 운동으로 새롭게 재건된 불교가 현재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람배치 변화에 대하여 대웅전과 극락전 두 중심 축선을 기초로 주변 전

각 위치 변화에 대하여 문헌과 분석자료를 추적해 보면,

1490년 가람배치는 주전각 5동, 부전각 6동, 기타 전각 5동으로, 주전각과

기타 전각은 위치 변화가 없다.

부전각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지장전은 불사 기록 없이 그 전각의 명칭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1674년 창건된 시왕전(명부전)

과 같은 성격의 전각으로 보고 동일 위치에 배치하였다.117)

문수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발굴 내용과 사진을 확인하였고,118)

불국사고금창기와 불국사 박물관 개관 도록 ｢통일 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

조각｣의 논고119)에서 주장하는 위치로 정하였다.

향로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불국사 고도120)와 ｢고금역대기 경주

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121)<그림 22>를 참고 하였다.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의 불국사 고도와 ｢고금

역대기 경주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에 기록된 옛터를 기준으로 하였고, 광학

장강실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122)와 황수영의 불국사와 석굴암123)을 근

거로 하여 1490년 불국사 가람배치도를 확정하였다.

1767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 5동은 제 위치에 중수, 복원되었다. 부전

각은 창건 2동, 복원 2동으로 4동이 배치되어 있다.

시왕전124)은 박종의 ｢동경유록｣과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고금역대기

117)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 2.
118)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33, 揷圖334, 圖版159. ; 불국사 박물관 전시 사진.

(［그림 2］1970년 무설전 동북쪽 삼존 대좌 출토 상태) ;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7.

119) 임영애, ｢불국사 박물관 개관 도록｣, ｢통일기 신라 불국사의 불교조각｣, 2018, p.256.
120)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121)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2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p.52~55.
123) 황수영, 교양국사총서35, ｢불국사와 석굴암｣, 1979, p.88.
124) 朴琮, 鐺洲集 卷之十五, ｢東京遊錄｣, 1767.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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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금역대
기 ｣ 토 함 산 불 국 사 도
(1767)(출처: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검
색일: 2020.11.11.),｢古
今歷代記 慶州佛國寺｣,
吐含山佛國寺圖, 淸乾
隆32年 丁亥(1767
), 弊原 坦殿 惠貺, 現 
소장처 일본동양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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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불국사｣ 토함산 불국사도, 불국사고금창기를 근거로 하였다.
응진전125)은 박종의 ｢동경유록｣과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문수전과 향로전은 1490년 상태로 복원되었다. 광학장강실은 임진왜란

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고 전각의 옛터만 남았다. 기타 전각은 모두 제자리에 복원되었고 범영

루만 축소 건립되었다.

1918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은 대웅전과 극락전만 남아있고 부전각은

모두 붕괴된 상태이다. 두 전각 옆에는 각각 당이 있고 극락전 전면 좌·우에

는 주지실과 응접실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앉아 있다. 기타 전각으로는 자하

문, 범영루, 안양문 있고 좌경루와 우경루는 붕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126)

2018년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은 1767년 상태로 모두 복원되었고, 부전각

은 복원되지 못하고 나한전(응진전)만 관음전 동쪽에서 비로전 서쪽으로 증축

이건하였다. 기타 전각은 자하문, 좌경루, 안양문은 중수, 복원되었고 범영루는

1490년 상태로 복원되었다. 우경루는 미복원 상태이다. 그 외 일주문, 천왕문,

불국사 박물관, 범종각 등이 새로 건립되었다.

지금까지 가람배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1490년 가람배

치를 기준으로 시기별 가람배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그림 23>과 같다.

        

揷圖2.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25)  朴琮, 앞의 글.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26) 불국사 경내 실측도,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체Ⅱ｣, 국가기록원,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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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불국사 시기별 가람배치 변화(1490년 기준)(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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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각별 변화

불국사의 전각의 변화상을 3부분으로 나누어 그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았

다. 고금창기에 나타난 18개 주요 전각을 주전각, 부전각, 기타전각(문루)으로

나누어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주전각을 살펴보면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무설전으로 이들 전각

은 위치의 변화 없이 전각의 규모 변화만 있는 전각으로 구분하였다.

부전각은 지장전, 시왕전, 응진전, 문수전, 향로전, 오백성중전, 천불전, 광

학장강실로 구분하여 본고의 과제로 현장답사와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기타 전각(문루)은 자하문, 범영루, 좌경루, 안양문, 우경루로 구분하여 변

화를 보고, 18개 주요 전각을 창건에서 중창, 중수, 이건, 건물 유·무, 건물 소

실 등의 불사를 살펴보았다.

불국사 전각의 변화를 먼저 연도별 불사 현황으로 보면, 창건 기 신라와

고려시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 전·후기와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재

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의 사료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

나마 전해오는 것은 창건과는 먼 시점의 기록들이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

다. 고려시대 기록으로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정도가 그 중 창건과 가

장 근접한 기록이지만 자료가 소략(疏略)하여 상세한 불사는 알 수 없다. 전체

적으로 보면 창건에서 현재까지 16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신라부터 고려시대

까지 4차례의 중창이 있었다. 이는 창건 이래 약 650년의 기간으로 목조 건물

의 평균 중수 주기127)를 100년으로 보더라도 6회 이상의 중창이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되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10차례

걸친 많은 중창이 이루어진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후기를 구분하여 보면

조선전기에는 세종과 성종의 강력한 억불정책에도 당대 2차례의 중창이 있었

고, 조선후기에는 숙종과 영·정조시대의 활발한 중수, 복원으로 8차례의 중창

이 있었다. 불국사는 임진왜란으로 사역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지만 임진왜란

후 17세기 초 이른 시기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18세기 말까지 꾸준히 불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1796년 중창을 마지막으로 19세기 들어서면서 불국사는

127) 조보연, 사찰순례, 도서출판 한숲, 2019,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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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불사가 없는 침체기에 들었다. 전각들은 관

리 부재로 붕괴되고 석제와 석축 등 석조물들은 흐트러지고 가람의 장엄물은

도난과 불법 반출 등으로 창건 이래 가장 쇠락한 모습을 하고 있다. 1918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불국사 수선을 위해 경내 실측도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1차례 중창이 있었으나 주전각의 수리와 기타 전각 일부, 그 외 장

엄물의 정비, 수선이 주를 이루고 새로운 옛터에 복원하는 일은 없었다. 1970

년대에 와서 정부의 주도로 대규모의 복원공사로 오늘날 가람을 형성하였다.

전체적인 중창을 요약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를 보면 15세기 조선전기는 왕실의 후원으로 다수의 불사와 2차례 중창

이 있었고 16세기부터 임진왜란까지는 불사가 거의 없으며 조선후기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는 8차례 중창으로 조선시대 불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세기 구한말에 들어와서 불사 없이 약 100년 넘는 기간을 공사(空寺)

수준으로 방치된다. 20세기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근대에 와서 1차례씩 중창

이 이루어졌다. 중창 주기를 보면 신라시대 193년, 고려시대 158년, 조선시대

50년, 근대 와서 38년으로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는 각 시기별 중

시기 불사 내용 중창 연도(12회)

15세기 ○ 세종, 성종 1436/ 1490

16세기 × 선조(임진왜란) 없음

17세기 ○ 광해군, 현종, 숙종 1612/ 1660/ 1674/ 1688

18세기 ○ 영조, 정조 1715/ 1729/ 1779/ 1796

19세기 × 구한말(조선말기~대한제국) 없음

20세기 ○ 일제강점기, 광복 후 1925/ 1973

<범례>
○ : 불사 다수
× : 거의 없음

<가람배치도 – 기준 연도>
§ 임란 전 - 1490
§ 임란 후 - 1767
§ 일제 강점기 - 1918
§ 현재 - 2018

<불국사 중창 주기>
§ 신라 935-742=193÷1회=193년
§ 고려 1392-918=474÷3회=158년
§ 조선 1897-1392=505÷10회=50년
§ 근대 1973-1897=76÷2회=38년
§ 창건 1973-742=1231÷16회=77년

<표 5> 불국사 중창 요약(조선시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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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관련된 자료 부재도 있지만 불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대가 내려오면

서 기복이나 발원으로 인한 중수, 중창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에 와서는 불국사를 포함한 사찰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로 중수, 중창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을 연도별 불사로 정리하면 <표 6>

(1),(2),(3)과 같다.

〈표 6〉에서 중창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본다.

- 주전각 2개 이상 중수.

- 부전각과 기타 전각은 3개 이상 전각의 중수.

- 10년 이내로 인접하여 중복되어 있는 불사는 동일 시점의 중창

으로 간주하고 중창 연도는 완료 시점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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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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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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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불국사 전각의 변화 현황(연도별 불사)(3)



77

1. 주전각의 변화

1) 대웅전(5칸×5칸)

대웅전은 불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조선전기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전각으로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규모 변화 없이 그대로 유

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전각이다. 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전각으로 건물

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고 그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

렸다.

대웅전의 창건을 보면｢무구정광탑중수기｣와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기

록에는 742년으로 되어있고, 대웅전의 시기별 불사 현황을 살펴보면 진성여왕

원년(887)에 헌강·정강왕 및 망형을 위해 중창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고려 충선왕 4년

(1312) 도량을 중수했다.

조선 세종 18년(1436) 중수, 세조 원년(1455) 석가주존과 좌우보처 개금,

전각 단확,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명종 19년(1564) 문정

왕후·인성왕후의 중수, 효종 10년(1659) 중수 및 단확, 현종 원년(1660) 석가모

니불좌상 조성과 대웅전 조조, 숙종 8년(1682) 우루로 인해 개와, 숙종 40년

(1714) 우루로 인해 개와, 숙종 41년(1715) 미륵·갈라 양보처존상 개금, 영조 5

년(1729) 개와, 영조 6년(1730) 우루기와, 단확, 중단삼장탱 조성, 영조 7년

(1731) 기와 보수, 영조 41년(1765) 중창, 영조 43년(1767) 단확, 영조 45년

(1769) 삼존개금 중수, 가섭·아난 신화상 조성, 후불탱 조성, 정조 3년(1779)

일부 중수, 일제강점기(1922) 불전 기단부 및 계단, 측벽 칠 등 정비, 일제강점

기(1925) 대규모 개수공사, 근대(1973) 단청 수리 등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했

다. <그림 24>

2) 극락전(12칸→9칸)

극락전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위치에서 불국

사의 또 다른 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규모는 조선전기는 12칸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9칸으로 축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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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건,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불전의 중앙에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건물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다. 이 기단 위에 고맥이석과 고맥이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렸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

된 전각으로 신라 진흥왕 35년(574)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아미타불상

주조와 진성왕 원년(887) 헌강·정강왕 2왕 및 선고 망형을 위한 2차례 중창을

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현종과 전왕 목종 추모로 중영, 명종 2년(1172) 명

종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참배 후 중수 및 개와, 충선왕 4년(1312) 중수, 성

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중종 9년(1514) 극락전벽화 중수, 효종 4년

(1653) 후불탱 조성, 숙종 41년(1715) 아미타불 개금, 숙종 46년(1720) 단확, 영

조 5년(1729) 개와, 영조 26년(1750) 중수, 정조 3년(1779) 극락전 기단 중수,

기단석 새김, 정조 20년(1796) 극락전 포단을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일

제강점기(1925) 수선공사, 극락전 중수, 근대(1973) 단청 수리 등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했다. <그림 25>

<그림 24> 대웅전(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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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극락전(연구자 촬영)

3) 비로전(18칸→15칸)

비로전은 대웅전의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우측에 자리하고 전각

의 규모는 조선전기에 18칸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15칸

으로 축소·복원되었다가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

된 전각이다. 중심 불전에는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신라

진흥왕 35년(574)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비로자나불상 주조와 진성여왕

원년(887) 헌강·정강왕 및 망형을 위한 2차례의 중창을 한다.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명종 2년(1172) 왕의

방문 신라 헌강왕 초상 참배 후 중수 및 개와, 고려 충선왕 4년(1312) 도량을

중수한다.

성종 21년 (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

로 소실, 현종 원년(1660) 중건 및 단청, 숙종 7년(1681) 인현왕후 왕자탄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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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비로자나후불탱, 불단덮개, 옥패, 신발 중단삼장탱 등을 하사, 숙종 14년

(1688) 중건, 숙종 41년(1715) 비로자나불 개금, 숙종 46년(1720) 화엄전 중창,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16년(1740) 비로전후불탱 조성, 영조 34년(1758) 적

광전 중창, 정조 3년(1779) 중창, 정조 20년(1796) 비로전 포단 주상 전하가 봉

안토록 하사, 순조 5년(1805) 비로전 말로 중수, 고종 42년(1905) 비로전 앞 사

리탑 일본인 불법 반출, 순종 3년(1910) 비로전 붕괴, 일제강점기(1933) 비로전

앞 사리탑 귀환, 근대(1973)에 와서 비로전을 새로 복원했다. <그림 26>

<그림 26> 비로전(연구자 촬영)

4) 관음전(16칸→9칸)

관음전은 대웅전 북쪽, 무설전을 지나 1단 위쪽에 자리하고 전각의 규모는

조선전기 16칸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9칸으로 축소되었

다가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중심

불전에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였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신라

경명왕 6년(922) 경명왕비가 전단향목으로 관음상 조성,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충선왕 4년(1312) 중수, 조선 세종 18년(143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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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종 원년(1470) 중수, 성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연산군 원년(1495)

연산군 명으로 상궁권씨 관세음보살 도금,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관음

전 소실, 선조 37년(1604) 중창, 현종 15년(1674) 관음상 개금, 숙종 14년(1688)

관음전 개금, 숙종 21년(1695) 중창, 숙종 27년(1701)관음전 개금, 숙종 29년

(1703) 관음전 불탱조성, 숙종 41년(1715) 관세음보살 개금, 숙종 44년(1718)

관음전 단확, 영조 5년(1729) 개와, 영조 45년(1769) 관음전독존 개금 중수, 정

조 20년(1796) 관음전 포단을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근대(1973)에 와서

관음전을 새로 복원했다. <그림 27>

5) 무설전(8칸×4칸)

무설전은 대웅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전기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의 전각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건되어 유지되었으나 관리

부재로 1910년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

는 강학공간이다. <그림 28>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한다. 고려 충선왕 4년(1312) 도

량을 중수한다.

<그림 27> 관음전(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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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 21년 (1490) 월산대군의 대대적인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

왜란으로 소실, 인조 26년(1648) 설법전 중건, 숙종 34년(1708) 무설전 중건,

영조 5년(1729) 개와, 순종 3년(1910) 무설전 도괴, 근대(1973)에 와서 무설전

을 새로 복원했다. 주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그림 28> 무설전(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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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대웅전 5×5 5×5 5×5 5×5 변화 무

2 극락전 12 3×3 3×3 3×3 축 소

3 비로전(화엄전) 18 15 붕괴 5×3 축 소

4 관음전 16 3×3 붕괴 3×3 축 소

5 무설전(설법전) 32 8×4 붕괴 8×4 변화 무

<표 7> 주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2. 부전각의 변화

1) 지장전(12칸)

지장전은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물로서128) 조선전기

12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불단은 지장

보살을 본존으로 봉안하는 전각이다.

전각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불국사 창건 시 건립된 전각으로 고려

현종 15년(1024) 전왕인 목종 추모 위해 중영, 충선왕 4년(1312) 중수, 조선 성

종 21년(1490) 월산대군 중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지장전 소실되고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2) 시왕전(4.5칸)

시왕전은 명부전이라고도 하며 대웅전의 서북쪽, 비로전 우측에 위치한 건

물로서129) 4.5칸의 규모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된 전

각으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다시 붕괴되고 복원되지 못했다. 본존으로 지장보

128)  朴琮, 앞의 기록.
129)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앞의 책.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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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과 명부시왕을 봉안한다. 지장보살 좌·우에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도명존자

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그 좌·우에 각 5명씩 모두 10명의 명부시왕을 봉안하

는 전각으로 명부전이라고도 한다.

전각의 창건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 현종 15년(1674) 시왕전 창건,

숙종 38년(1712) 시왕전 단청, 숙종 42년(1716) 시왕전불탱 조성, 영조 5년

(1729) 개와, 영조 35년(1759) 명부전 중창, 영조 43년(1767)까지 시왕전이 존

재 확인되고 있으나130) 이후 사라지고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3) 나한전(3×3칸)

응진전은 대웅전의 북동쪽, 관음전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으며131) 건물은

4.5칸의 규모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된 전각으로 구한

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복원되지 못하다가 1979년 대웅전의 서북쪽에 새로

9칸으로 증축 이건하였다.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을 모신 전각으로

나한전이라고도 한다.

전각의 창건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 인조 25년(1647) 창건 및 등상

건조, 영조 36년(1760) 나한전 본래 기초(대웅전 북동쪽)로 이건, 정조 20년

(1796) 나한전 탁의를 주상 전하가 봉안토록 하사, 이후 구한말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1979년 대웅전의 서북쪽에 새로 건립했다. <그림 29>

4) 문수전(5칸)

문수전은 대웅전의 동북쪽, 무설전 좌측, 관음전 석축 아래에 위치하고132)

5칸 규모의 전각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중건된

전각으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복원하지 못했다. 1740년에 개간된 
불국사고금창기에 “문수전에 안치한 비로 석상과 좌·우의 문수·보현 좌대인

사자, 코끼리 2구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133)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문수전 소실되고,

130)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揷圖2. 
131) 朴琮, 위의 기록. ;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132)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圖版 159. ; 임영애, 앞의 책, p.256.
133) 佛國寺誌 外, 앞의 책,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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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조 6년(1628) 중건, 현종 15년(1674) 중수, 문수보현양상 조성, 영조 43

년(1767)까지 문수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복원되

지 않고 있다.

5) 향로전(5칸)

향로전은 대웅전 서쪽 극락전 북쪽에 위치한134) 건물로서 5칸 규모의 전

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중건된 전각으로 향을

공양하는 승려가 기거하는 요사이다. 향로전 역시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

고 복원하지 못했다.

134)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앞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 佛國寺 復元
工事報告書, 앞의 책, p.26 揷圖2. 

<그림 29> 나한전(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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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

조 6년(1628) 중건, 숙종 4년(1678) 중수, 영조 5년(1729) 중창, 영조 43년

(1767)까지 향로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복원되지

않고 있다.

6) 오백성중전(32칸)

오백성중전은 대웅전의 북쪽 관음전 뒤, 계곡 너머에 자리하고 있으며 32

칸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전각 터만 1767년까

지 남아 있었다.135) 불단은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나한을 모신 전각이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종 21년(1490)에는 전각

이 존재 하였으나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았다.

7) 천불전(25칸)

천불전(千佛殿)은 대웅전의 북쪽, 계곡 너머에 오백성중전의 뒤에 자리하

고 있으며 25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전

각 터만 1767년까지 남아 있었다.136) 불단은 부처님 천 분을 모신 곳이라 하

여 천불전이라 한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한 전각의 변화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성종

21년(1490)까지는 전각이 존재하였고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복원되지 않았다.

8) 광학장강실(21칸)

광학장강실은 대웅전 서북쪽, 무설전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137) 21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무설전과 함

께 강학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세한 전각의 변화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성종

21년(1490)에는 전각이 존재 하였고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135)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p.26 揷圖1.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위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36)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위의 책. ; ｢古今歷代記 慶州佛國寺｣, 위의 지도. (출처: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137) 황수영,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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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되지 않았다. 부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3. 기타 전각의 변화

1) 자하문(3칸×2칸)

자하문은 대웅전 정면에 위치하며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대웅전으로 들

어가는 문이다. 조선전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을 거

쳐 일제강점기, 현재까지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1436년, 1630년의 2차례 중수하고

1708년 단청, 현재 건물은 정조 5년(1781)에 중창한 것을 1973년에 중수한 건

물이다. <그림 30>

2) 범영루(1칸×2칸)

범영루는 대웅전의 정면 우측에 위치하며 수미범종각이라고도 불렀다. 조

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지장전 12 소실 · · 미복원

2 시왕전(명부전) 건물 무 4.5 붕괴 · 미복원

3 응진전(나한전) 건물 무 4.5 붕괴 9 증 가

4 문수전 5 5 붕괴 · 미복원

5 향로전 5 5 붕괴 · 미복원

6 오백성중전 32 소실 · · 미복원

7 천불전 25 소실 · · 미복원

8 광학장강실 21 소실 · · 미복원

<표 8> 부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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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

시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축소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70년대

초 복원되면서 정면 1, 측면 3칸 규모로 옛 모습을 되찾은 전각이다. 조선시대

내부에는 범종을 두었지만 지금은 법고를 두고 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1612년 중

건, 1688년 중창, 1708년 단청, 1728년, 1781년 2차례 중수, 1919년, 1923년 2차

례 수리, 현재는 정면 1칸, 측면 3칸으로 1973년 중수한 건물이다. <그림 31>

3) 좌경루(1칸×3칸)

좌경루는 대웅전의 전면 좌측에 위치하며 조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

모의 전각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다.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되고 1970년대 초 복원된 전각이다. 조선시대 내부에는 경전을 두었지만

지금은 목어와 운판을 두고 있다.

<그림 30> 자하문(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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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2년,

1690년 2차례 중건, 1728년 하축 단장, 현재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3칸으로

1973년 중창한 건물이다. <그림 32>

4) 안양문(3칸×2칸)

안양문은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화교와 칠보교를 통해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조선전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같은 규모로 복원되었다. 구한말 관리 부재로 붕괴된 것을 다시

1960년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을 본떠 같은 규모로 새로 건립하였고 1970

년대 초에 중수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6년 중

<그림 31> 범영루(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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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737년 중창, 1919년 수리, 1960년 중건, 현재 건물은 1973년 중수한 건물

이다. <그림 33>

5) 우경루(1칸×3칸)

우경루는 극락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하며 조선전기 정면 1칸, 측면 3칸 규

모의 전각으로 조선시대 내부에는 경전을 두었다.

전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건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2년 중

건, 1715년 중창, 1718년 단확, 1728년 하축 단장 하였으나 붕괴되고 현재는

미복원된 상태이다. 기타 전각의 규모 변화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지금까지 시기별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그림 32> 좌경루(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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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안양문(연구자 촬영)

순번 전각명 1490년 1767년 1918년 2018년 변화 내용

1 자하문 3×2 3×2 3×2 3×2 변화 무

2 범영루 1×3 1×2 1×2 1×3 축소 - 복원

3 좌경루 1×3 1×3 붕괴 1×3 변화 무

4 안양문 3×2 3×2 3×2 3×2 변화 무

5 우경루 1×3 1×3 붕괴 · 미복원

<표 9> 기타 전각의 규모(칸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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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각명
시기별 칸수 변화

변화 내용
1490 1767 1918 2018

1

주
전
각

대웅전 25 25 25 25 변화 무

2 극락전(본당) 12 9 9 9 축소

3 비로전(화엄전) 18 15 붕괴 15 축소

4 관음전 16 9 붕괴 9 축소

5 무설전(설법전) 32 32 붕괴 32 변화 무

6

부
전
각

지장전 12 소실 - - 미복원

7 시왕전(명부전) 건물 무 4.5 붕괴 - 미복원

8 나한전(응진전) 건물 무 4.5 붕괴 9 증가

9 문수전 5 5 붕괴 - 미복원

10 향로전 5 5 붕괴 - 미복원

11 오백성중전 32 소실 - - 미복원

12 천불전 25 소실 - - 미복원

13 광학장강실 21 소실 - - 미복원

14

기
타
전
각

자하문 6 6 6 6 변화 무

15 범영루(수미범종각) 3 2 2 3 축소-복원

16 좌경루(동경루) 3 3 붕괴 3 변화 무

17 안양문(통용문) 6 6 6 6 변화 무

18 우경루(서경루) 3 3 붕괴 - 미복원

합계 224 129 48 117 축소

<표 10> 불국사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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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불국사의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불국사는

신라의 동악인 토함산 서쪽 기슭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

면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으로 나누어진다. 동원은 청운교·백운교-자하문-불

국사 다보탑·불국사 삼층석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대웅전 영역과 서원은

연화교·칠보교-안양문-극락전으로 이어지는 극락전 영역으로 이어져 전체적으

로는 2축선이다. 이 중심 축선은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전은 동원에 불국사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을 안치하였다면 서원

에는 그와 달리 당대 신앙인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하였다. 그 북쪽에는 1단 높

이의 동·서로 관음전과 비로전을 배치하였다.

불국사 1490년 조선전기 가람배치는 경내 들어서면 구품연지를 전면에 두

고 대석단 양옆으로 2개의 석교가 있다. 동원 영역은 청운교·백운교를 지나

자하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좌경루와 범영루가 있다. 자하문 앞 동·서로 다보

탑과 석가탑이 있고 그 뒤 동원의 중심 영역에는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의 북

쪽에는 무설전이 있다. 서원 영역은 연화교·칠보교를 오르면 안양문이다. 문

서쪽에는 우경루가 있고 서원의 중심 영역에는 극락전이 있다. 그 북쪽으로

향로전이 있고 뒤에는 강학공간인 광학장강실이 있다. 무설전 북쪽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있고 비로전 앞에는 사리탑이 있다.

무설전 동북쪽에는 문수전이 있다. 그리고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 남-북으로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이 배치되어 있다.

1767년 조선후기 가람배치는 임진왜란으로 가람 대부분이 소실되고 17세

기부터 중수, 중창이 이어졌다. 주전각과 기타 전각은 임진왜란 전의 가람과

동일하나 범영루, 극락전, 관음전, 비로전은 전각의 규모가 축소 복원되었다.

비로전 서쪽, 지장전이 있던 자리에는 시왕전이 축소 건립되었고, 관음전 동쪽

옆에는 새로 응진전이 건립되었다. 광학장강실, 오백성중전, 천불전은 복원되

지 못했다.

1918년 일제강점기 가람배치는 구한말 100여 년간 쇠락의 길로 들어 전각

들은 거의 붕괴되고 폐허 지경의 대웅전과 극락전 두 전각만 남아 가람의 명

목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영역은 무너진 석단 위로 청운교·백운교가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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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 서쪽에는 범영루가 있다. 사역 중앙 동·서로 다보탑과 석가탑, 그 뒤에는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 우측 옆에는 담장으로 구획한 부전 승려의 생활 공간

당(堂)이 있다. 서원 영역은 연화교·칠보교를 오르면 통용문(안양문)이 있고

좌·우로 주지실과 손님을 응대하던 응접실이 있다. 중심 영역에는 본당(극락

전)이 있고 본당 좌측에는 대웅전과 같이 승려의 생활 공간인 당이 있다.

2018년 현재의 가람배치는 1970년대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의 수리와 복

원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보면 주전각과 기타 전각(문루)은 대부

분 18세기 후반 가람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전각과 우경루, 구품연지는 복

원되지 못했다. 가람배치는 사찰 초입부터 새로 건립된 일주문과 천왕문이 있

고 좌측으로 불국사 박물관이 있다. 경내로 들어서면 대부분의 전각은 18세기

의 가람배치와 동일하나 다른 점은 극락전 북쪽으로 법화전 터가 있고 그 서

쪽 옆에는 요사가 있다. 관음전 동쪽 옆에 있던 나한전이 비로전 서쪽 옆으로

증축 이전되었다. 비로전 앞에 있던 사리탑은 비로전 서쪽으로 옮겨졌다. 그리

고 극락전 서쪽에 새로 건립된 범종각이 있다.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에 있어서 Ⅳ장에서 언급한 주전각 5동과 기타 전각

(문루) 5동은 위치 변화 없이 규모와 장엄의 변화만 있다. 부전각 8동은 본 연

구의 과제로 현장 답사와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가람배치의 변화상을 시기별

로 구분하여 도면화하였다.

불국사 전각 변화에 대해서 고금창기에 나타난 주요 전각 규모를 기준으

로 조선시대 불국사 가람과 비교하여 보면 조선전기 1490년에는 16동 224칸

규모였고,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이후 중창,

복원되면서 조선후기 1767년에는 14동 129칸으로 복원되었다. 19세기 접어들

면서 사세가 기울어 100여 년간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고 폐허 상태로 일제강

점기 1918년에는 5동 48칸의 전각만 겨우 남아 가람의 명목을 이어갔다. 1970

년대 초 대규모 수리와 복원을 통해 오늘날 10동 117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224칸(1490)→129칸(1767)→48칸(1918)→117칸(2018)으로 조

선전기 224칸과 현재 117칸과 비교하면 약 2배 축소된 것이며 이는 조선전기

대가람의 규모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

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국사는 조선전기 억불정책에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가 확장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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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

의 오랜 기간에 걸쳐 중창, 복원이 되었지만 임진왜란 전 가람 규모에 미치지

는 못했다. 구한말의 혼란기를 거치며 사역이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1970년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 수리, 복원하여 오늘날 가람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불국사의 현장답사와 사료를 통해 본 ‘불국사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를 통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

던 조선 전·후기 변화 모습과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시기별

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찰이 대부분 그러하듯 불국사 역시 초창기와 통일 신라시대

가람배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

러나 본고에서 경내 남아있는 유물과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전각의 변화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실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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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불국사고금창기
(출처: 佛國寺誌 外,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3.)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ⅱ) ｢동경유록｣(출처: 朴琮, 불국사 정수스님 譯,鐺洲集卷之十五,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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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國寺 殿閣과 伽藍配置 變化에 關한 硏究

신 재 수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指導敎授 오 세 덕

(국문 초록)
  본고는 불국사 전각과 불국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 
불국사,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람배치 변화에 대
해서 살펴보면,
  첫째, 1490년 조선전기 가람배치는 사역 전면에 인공연못 구품연지를 두고 대석단 
동·서 양옆에 2개의 석교가 있다. 동원 영역은 남-북을 주축선으로 청운교·백운교, 자하
문, 좌·우로 좌경루, 범영루, 그리고 동·서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그 북쪽에 무설전이 있다. 서원 영역은 남-북을 축선으로 연화교·칠보교, 안양문, 
서쪽은 우경루가 있고 중앙에는 극락전이 있다. 북쪽으로는 향로전과 광학장강실이 있
다. 동원의 무설전 북쪽 1단 높은 곳에 동·서로 관음전, 비로전, 지장전이 있다. 관음전 
북쪽 계곡 너머에는 오백성중전과 천불전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1767년 조선후기 가람배치는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가람이 소실되고 17세기
부터 중수와 중창이 이어졌다. 전체적인 가람배치 형태는 조선전기와 동일하나 범영루, 
극락전, 관음전, 비로전은 규모가 축소 복원되었다. 비로전 서쪽 지장전이 있던 자리에
는 시왕전이 축소 건립되고 관음전 동쪽 옆에는 새로 응진전이 건립되었다. 광학장강실, 
오백성중전, 천불전은 복원되지 못했다.
  셋째, 1918년 일제강점기의 가람배치는 구한말 혼란 속에 쇠락한 사역 전면에는 흐트
러진 석조물과 석교,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이 있다.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고 대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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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전만 겨우 남아있다. 두 전각 옆으로 승려의 생활 공간으로 보이는 당(堂)이 있다. 
극락전 전면 좌·우에는 주지실과 응접실이 있다. 
  넷째, 2018년 가람배치는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비교하면 중심 영역만 중수, 복원되었
다. 일제강점기와 비교할 때는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좌경루가 새로 복원되었
고 범영루는 조선전기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고금창기를 기준으로 주요 전각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490년에는 16동 224칸 규모였고,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었
다가 이후 중창, 복원되면서 1767년에는 14동 129칸으로 복원되었다. 19세기 접어들면
서 사세가 기울어 전각은 거의 붕괴되고 1918년에는 5동 48칸의 전각만 겨우 남았다. 
1970년대 초 대규모 수리와 복원을 통해 오늘날 10동 117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224칸→129칸→48칸→117칸으로 조선전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약 2배 
축소된 것이며 이는 조선전기 대가람의 규모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각과 
가람배치 변화에 따른 상관성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전기 불국사는 억불정책에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를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17∼18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중창, 복원되었지
만 임진왜란 전 가람 규모에 미치지는 못한다. 구한말의 혼란기를 거치며 사역이 급격
히 축소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관리 부재 상태로 전각들은 거의 붕괴되었다. 1970년대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 수리, 복원하여 현재의 가람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 전·후기 가람배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시
기별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찰이 대부분 그러하듯 불국사 역시 초창기와 통일 신
라시대 가람배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
나 본고에서 경내 남아있는 유물과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가람배치와 전각의 변화
상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실에 의의를 둔다.

주제어: 불국사, 불국사 가람배치, 불국사 전각, 조선후기 불국사, 고금창기, 
       가람배치 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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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Build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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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Jae-soo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deok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es of the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 layouts at Bulguksa during the period from the former and 

latter part of Joseon through the Japanese rule to modern tim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of Bulguksa.

  As for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in 1490 and found 

that before temple area, there was a manmade pond, Gupumyeonji, with two 

stone bridges in the east and west of Daeseokdan. In the eastern area, there 

were Cheongwoon and Baekwoon Bridges and Jaha Gate along the main 

north-south axis, Jwagyeongru and Beomyeongru on the right and left side, 

and Dabo and Seokga Pagodas in the east and west. Daewoongjeon stood at 

the center with Museoljeon to its north. In the western area, there were the 



159

Yeonhwa and Chilbo Bridges and Anyang Gate along the north-south axis 

with Woogyeongru in the west and Geukrakjeon in the center. There were 

Hyangrojeon and Gwanghakjanggangsil in north, and Gwaneumjeon, Birojeon, 

and Jijangjeon along the east-west axis in the section higher by a platform 

north of Museoljeon. Obaekseongjungjeon and Cheonbuljeon were arranged 

over the valley north of Gwaneumjeon.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in 1767 and found that most parts of the 

Buddhist temple were burned down during Imjinwaeran with repair and 

reconstruction continuing since the 17th century. The overall Buddhist temple 

layout was similar to that of the former part of Joseon, but Beomyeongru, 

Geukrakjeon, Gwaneumjeon, and Birojeon were reduced in size after 

restoration. Siwangjeon was also constructed a a smaller size at the site of 

Jijangjeon west of Birojeon. Eungjinjeon was built anew next to Gwaneumjeon 

in the east, and Gwanghakjanggangsil, Obaekseongjungjeon, and Cheonbuljeon 

were not restored.

  Moreover,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during the Japanese rule in 1918 and found stone structures, stone bridges, 

Jaha Gate, Beomyeongru, and Anyang Gate in disorder before the deteriorated 

temple area in the middle of confusion at the end of Joseon. Most of the 

buildings collapsed, and only Daewoongjeon and Geukrakjeon managed to 

survive. There was Dang, a living space for Buddhist monks, next to these 

two buildings, and a room for chief Buddhist monk and a reception room on 

the right and left side before Geukrak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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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in 2018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Joseon and found that only the central section 

was repaired and restored. When compared with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the Japanese rule, it had Museoljeon, Gwaneumjeon, Birojeon, 

Nahanjeon, and Jwagyeongru restored anew, and Beomyeongru was restored 

to the state of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 study then investigated changes to the major buildings of Bulguksa in 

size based on Bulguksa Gogeumchanggi and found there were 16 buildings 

and 224 rooms in 1490 and that most buildings were burned down during 

Imjinwaeran. The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resulted in 14 buildings and 

129 rooms in 1767. Entering the 19th century, the situation deteriorated with 

most buildings collapsing. By 1918, only 5 buildings and 48 rooms managed 

to survive. There was a large-scale repair and restoration project in the 

early 1970s, and this resulted in the current 10 buildings and 117 rooms.

  In summary, the rooms of Bulguksa underwent changes of 224→129→48→

117 with the current number reduced approximately twofold from the number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 results point to many size differences 

from the huge Buddhist temple during the former part of Joseon. These 

changes to the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were related 

to the situations of the times based on their correlations with them. 

  In the former part of Joseon, Bulguksa maintained its situation thanks to 

royal support despite the policy of suppressing Buddhism. After Imjinwaeran, 

however, most buildings were burned down. There were massive repair and 

restoration efforts made for many yea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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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never restored the size of the Buddhist temple to what it was before the 

war. The temple area of Bulguksa shrank quickly during confusing times at 

the end of Joseon. During the Japanese rule, most buildings collapsed due to 

the absence of maintenance.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led repair 

and resto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on a large scale, and Bulguksa has 

been maintained since that proje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process of Bulguksa in the Buddhist 

temple layout by period. Like most Buddhist temples in the nation, Bulguksa 

has no materials to estimate its original layout, which means that there is no 

certainty of knowing its original shape. This study, however, offered a chance 

to estimate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during Joseon,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Keywords: Bulguksa, Buddhist temple layout of Bulguksa, buildings of 

Bulguksa, Bulguksa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Gogeumchanggi, changes 

to the Buddhist temple layout,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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